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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박선용 신부(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 주님의 평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새로운 복음화’를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삼고 지금까지 총 3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세미나
에서는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
다.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가 지난 2012년 11월 16일 “전례의 활성화를 통한 냉
담 교우 예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2012년 12월 전국 주교님들의 연
수에서도 미사 전례 활성화를 통한 신앙생활의 쇄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구별로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관
련 논의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들을 종합 정리해 보고, 이에 적
합한 미래적 대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의 활동이 지
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전례”(전
례헌장, 10항)가 되려면 어떤 전망과 개별적 교회적 노력이 필요한지 궁구할 계획
입니다. 

여러 일들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 고민하고 성령의 인도로 새로운 희망
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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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전례 활성화’에 대한 전국적 논의 과정
(2013년 11월 8일 현재) 

최근 수년 동안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국 천주교회의 
주일 미사전례 참여율은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베네딕
토 16세 교황께서 ‘신앙의 해’ 제정 자의교서를 통해 “전례와 성사가 없다면 거기
엔 은총이 없기에 신앙고백은 유효하지 않다.”(「믿음의 문」, 9항)라고 하신 말씀에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일 미사전례에 임하는 신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그
리스도인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냉담 교우의 
문제 역시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는 2012년 11월 16일 “전례의 활성화를 
통한 냉담 교우 예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냉담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사
제의 전례 거행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전례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
이고 참여를 일상화할 수 있을지 사례 중심적으로 접근한 바 있다. 또 그 해 12월
에 개최된 전국 주교 연수에서는 미사 전례 활성화를 통한 신앙생활의 쇄신에 대
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일선 사목자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이 
주일 미사전례 활성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본 뒤 주교회의 차원
의 공동 사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는 관련 토론 자료를 작성하였고, 이를 
각 교구에 전달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26일~7월 5일까지 전국 교구들에서 
자율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수합되어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13. 9. 9.)에 보고하였다. 

이제,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오늘, 11월 8일(금) 제4회 새로운 복음화 세미나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여 앞에서 언급한 1차 보고
서를 보완하여 그 최종 결과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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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령 강림과 성령 동반
 2. 성령 승천
 3.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
 4. 성령의 시대, 신비의 시대, 전례의 시대
 5.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 전례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화시키는 전례교육의 

필요성

III. 전례의 핵심인 “주일 미사” – 파스카 사건과 성삼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성삼일의 본모습
 2. 일탈
 3. 성삼일의 복원

▢ 주제 발표

주일 미사전례 활성화를 위한 원리와 제안

신호철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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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00년대 계몽주의와 1900년대 전례운동
   2) Pius 12세의 개혁 - 그것이 드러내는 한계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 – 온전한 복원
 4.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 성삼일을 준비하는 사순시기에 성삼일의 신원을 

올바로 소개하는 전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전례 성사성이 구현되는 원리 – 은총과 신앙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 감각의 성화
 1. 인간 감각의 딜레마
 2. 성령의 은총과 인간 감각의 성화
 3. 수동성을 향한 적극성
 4. 반드시 필요한 토대 – ‘거룩한 침묵’
 5. Animator의 역할 – 전례는 학교가 아니다.
 6. 인간 감성을 소중히 대하는 배려
 7.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 전례의 성사성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감동
   1) 수동성을 향한 적극성 - 거룩한 침묵
   2) 인간 감각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
     (1) 미사 직전의 성체조배
     (2) 경건하게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모습
     (3) 봉사자들의 자세
     (4)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자세
     (5) 전례 음악과 성가대 활성화
     (6) 전례는 학교가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 초월로 열리는 체험의 장이다.

 V. 말씀의 중요성 – 강론의 임박한 내적 준비와 강론 작성을 위한 합당한 방법론
  1. 독서자의 양성
  2. 강론의 임박한 내적 준비
  3. 강론 작성의 방법론
  4.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1) 말씀의 선포와 경청
    2) 강론의 중요성과 방법론

부록 – 특별히 언급할 미사 전례 지침
약어 및 약호 목록

서언

1.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교구별 토론결과 종합 보고서」1)에 대한 접근

1)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교구별 토론결과 종합 보
고서」,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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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ei)2)을 
발표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
주년인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를 ‘신
앙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 자의 교서를 통해 교황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신앙의 쇄
신을 촉구하였으며, 신앙의 해가 전례, 특히 성찬례를 ‘신앙을 거행하는’ 장소로 여
기면서 신앙의 해가 전례 중에 신앙을 거행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하였으니,3) 신앙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이기에 신자들은 전례 중
에 회중으로 모여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며,4) 이렇게 고백한 신앙이 유효하려면 
전례와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계속된 만남을 통해 선사되는 은총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5)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오늘날 주일 미사 전례를 활성화하기 위
한 주교회의 차원의 공동 사목 방안을 마련하고자,6)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
소(이하 ‘사목연구소’라 칭한다.)의 주관으로 2013년 2월 26일부터 동년 7월 5일까
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전국 16개 교구에 토론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였으
며, 사목연구소는 수집된 결과를 종합하여 동년 9월 5일에 「‘주일 미사 전례 활성
화’ 교구별 토론결과 종합 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제 주어진 과제는 ‘이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주일 미사 전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 교구에서 제시한 이 의견들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며, 그러
한 척도는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전례신학적인 원리를 제시
함으로써 주어질 것이다. 이 전례신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먼저 ‘주일 미사 전례 활
성화’라는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

한편, 사목연구소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어떤 의견을 몇 명의 사람이 

2) Benedictus XVI, Litterae Apostolicae motu proprio datae PORTA FIDEI quibus Annus fidei 
incohatur, 2011. 10. 11.

3) 「믿음의 문」 9항: “… 전례, 특히 신앙의 경축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Opportuna erit occasio fidei in liturgia celebrationem studiosius agendi, …).

4) 「믿음의 문」 10항.

5) 「믿음의 문」 11항.

6) 공문 ‘중협주: 제2013-12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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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었으며, 다만 어떤 의견이 얼마나 자주 제시되었는지
를 파악하여 그것으로 각 의견에 대한 빈도수를 표기하였다. 따라서 종합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
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거듭 제시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7)

그리고 이 종합보고서는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여 모두 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는
데, 곧 ‘주일 미사 준비를 위한 노력’, ‘전례 교육’, ‘본당 전례위원회 운영’, ‘성경 
봉독과 강론’, ‘능동적인 미사 참여’, ‘성찬례와 친교의 공동체 실현’이다. 이렇게 
분야별로 의견들을 분류한 것이 각각의 분야를 따로 놓고서 결과들을 보고자 할 
때는 편리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견들이 하나의 항목에만 해당되지 않고 여러 항
목에 걸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모든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할 때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이 결과들을 평가하려면 모든 분야를 하나로 꿰뚫는 
전례신학적 원리를 척도로 사용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들을 한데 모아서 중복되는 의견들을 하나로 간추린 후에 원리로 제시된 새로
운 항목별로 관련된 의견들을 할당해야 한다.

이상의 점들을 염두에 둔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할 다음 질문은, ‘주일 미사 전
례의 활성화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전례신학적 원리를 얻기 위
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이다.

2.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의 개념과 그 구현 원리에 대한 전례신학적 접근, 그
리고 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

‘주일’은 그리스도교 전례력의 핵심이며 미사 전례는 모든 전례의 중심이다. 주
일 미사 전례의 활성화를 논한다는 것은 전례의 활성화 그 한 가운데를 겨냥하는 
것이다. 전례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전례가 그 본연의 결실을 맺도록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전례의 결실이란 무엇인가? 전례의 결실은, 전례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신비체의 공적인 기도에 참여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일치하고 결국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 온전히 녹아 들어가 하느님의 영

7) 종합보고서, 92: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주로 어떤 범주의 의견들이 각 주제별 
토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하여 토론자들이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필요성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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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생명과 결합하는 것이며, 이를 단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례
의 활성화란 ‘전례에 참석하는 이들이 신비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에 이르도록 전례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전례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전례 안에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지’를 밝혀야 하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전례가 무엇인지, 특히 ‘미사 
전례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합당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례란 
그리스도교의 경신례이므로, 전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문화의 ‘경신례’(cultus)가 지니는 특성이 무엇
인지부터 파고들어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화인류학’(anthroplogia 
culturalis)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요소를 크게, 모든 문화
에 공통으로 항상 존재하는 ‘상존요소’(constantia)와 각 문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바로 그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인자로서 존재하는 ‘가변요소’(variantia)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례에는 그것이 경신례로서 지니는 상존
요소와 그리스도교의 전례로서 지니는 가변요소가 있는 셈이다. 이 두 요소를 함께 
살펴볼 때에 전례의 여러 면모가 보다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그리스도교 전례가 모든 종교문화와 공유하는 경신례
로서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그리스도교 전례의 첫 모습이요 중심인 성찬
례가 어떻게 제정되었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성찬례의 본
질이요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미사와 주일 미사가 기념하는 파스카 사
건 그리고 그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삼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사 전례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며,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은 신자들로 하여금 미사 전례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할 것이고 어떤 자세
로 여기에 임해야 할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어서 전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초월적인 구원 은총이 인간에게 전달되는지 
그 ‘성사성’(sacramentalitas)의 원리에 대해 논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말씀의 중요
성과 강론 준비 및 강론 작성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미사 전례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보고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성체로 현존하심
을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체험하는 신비의 장이다. 따라서 미사 전례
에서 말씀의 중요성은 지대하니 말씀의 선포와 경청은 단순한 정보나 이야기의 전
달이 아니라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귀로 맞이하여 마음에 모시는 영적
인 행위이며, 그러한 한 강론은, 일상적인 수준의 강연이 아니라 이미 초월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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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적인 행위이므로, 강론의 작성에 합당한 방법론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은총을 
구하는 임박한 내적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미사 전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
당한 인식과 미사 전례 안에서 성사성이 구현되는 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언
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결과는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현재 시도되고 있는 미
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바탕이요 기준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전례신학적 원리를 항목별로 제시한 후에, 각 항목의 마지막에 
이르러, 종합보고서에 제시된 의견들 중에 그 항목과 관련된 것들을 추려서 제시하
고 평가할 것이다.

I. 그리스도교의 “경신례”인 전례: 경신례의 속성에 대한 이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며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超越; 
trans-scendentia)이라는 개념을 인지한다. 인간은 자연과 초월의 경계를 넘어서
지 못하고 그 안에 내재하는 존재로서 ‘내재성’(內在性; immanentia)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경계를 초월하려고 하며, 이러한 초월계에 대한 갈망 
역시도 인간의 본성에 속하니, 인간의 내재성은 단순한 내재성이 아니라 그 내재성
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려 하는 내재성, 곧 ‘초내재성’(超內在性; 
meta-immanentia)이라 할 수 있다. 이 초내재성이라는 본성 때문에 인간은 자연
계에 속하면서도 끊임없이 초월계를 향하여 팔을 뻗는데, 이러한 인간을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라고 하니, ‘종교성’(宗敎性; religiositas)은 인간의 본성
에 속하는 것이다.8)

이렇게 초내재성을 지닌 종교적 인간은 경험되는 자연계를 넘어서는 초월계에 
속하는 사상들을 알고 있는데, 이 초월적인 것을 가리키고 알아듣기 위해 경험되는 
자연계의 ‘표지’(標識; signum)를 사용한다. 보통 표지는 감각되는 것이며 그것이 

8) Cfr. C. Valenziano, Liturgia e Antropologia, Bologna 1997,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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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바는 감각되지 않는 사상이지만, 종교적인 인간이 초월계를 표현하고 알
아들으려 할 때에, 이 표지는 자연계에 속하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초월계에 속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의미하는’(significans) 감각적인 표지를 ‘표현소’(表現素; 
lessema = 標識; signum)라고 하고 ‘의미되는’(significatum) 초월계의 사상을 
‘의미소’(意味素; semema = 意味; significatum)라고 할 때, 이렇게 경험계에 드
러나지 않는 의미소와 ‘함께 던져진’(< sunba, llein) 표현소를 ‘상징’(象徵; 
symbolum)이라고 한다. 상징을 사용하여 초월적인 사상을 표현하고 알아듣는 인
간을 ‘상징적 인간’(homo symbolicus)이라고 한다.9)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인간’(homo religiosus et symbolicus)은 끊임없이 초월
계에 손을 뻗치고 상징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표현함으로써 초월계와 교감하려 하
는데 이러한 종교 행위가 ‘경신례’(敬神禮; cultus)이며, 경신례의 구체적인 한 ‘예
식’(禮式; ritus)은 초월계와 교감하려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10)

경신례는 ‘공공성’, ‘반복’, ‘상승’, ‘형에 대한 신념’이라는 네 가지 일반적인 속
성을 지니며,11) 각각의 속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곧 공공성은 반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반복은 단순하고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숙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대적인 경지에로 상승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반복 
가능한 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형이 최선이라는 신념이 요구된다. 이 네 가지 
속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1. 공공성
경신례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종교 공동체 전체의 공적인 기도이며, 그러

한 한 그 공동체를 드러내고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된다. 그래서 그 ‘공적
인 기도의 내용과 절차’12)를 합당한 권위로 정하고 기록하여 반포하는데, 그리스도

9) Cfr. Valenziano, Liturgia e Antroplogia, 27-28; M.M. Davy, « Homme », in Dictionnaire 
des symboles, J. Chevalier (ed.) – J. Gheerbrant (ed.), vol. 3, Paris 21974, 33-35; M. 
Nédoncelle, La réciprocité des consciences, Paris 1942; L. Lavelle, L’erreur de Narcisse, 
Paris 1939.

10) Cfr. Valenziano, Liturgia e Antroplogia, 28; M. Dhavomony, Phenomenology of Religion, 
Roma 1973, 153.

11) Cfr. Valenziano, Liturgia e Antroplogia, 28-34.

12) 이러한 내용과 절차를 ‘예식 프로그램’(programma ritual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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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전례에서는 이것이 전례서에 해당한다. 이로써 장차 반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공
적인 ‘형’(形; forma)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기도 중에 경신례인 전례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주어지는데, 전례서를 통해 그 예식 프로그램
이 공적으로 선포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묵주기도, 삼종기도, 
십자가의 길은 전례서를 통해 반포되지 않았으므로 전례가 아니며, 반면에 성체 현
시와 강복은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이라는 전례서가 
존재하므로 전례이다. 전례는 교회가 제정(institutio)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방식
으로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그것을 오랜 교회 전통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므로, 교회는 어느 것이 전례인지를 살피고 선언(proclamatio)할 따름이다. 그
러나 여기서 예로 든 것처럼, 비록 교회가 전례로 선언하지 않은 기도들 가운데에
도 교회의 전통 안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는 기도들이 많이 있으므로, S. 
Marsili 같은 전례학자는 ‘전례인 것’(liturgia)과 ‘전례가 아닌 것’(non liturgia)으
로 구분하기 보다는 ‘교회의 경신례’(il culto della Chiesa)와 ‘교회 안의 경신
례’(il culto nella Chiesa)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13)

2. 반복
예식 프로그램을 합당한 권위를 통하여 정하고 기록하고 반포한다는 것은 이미 그 

형을 유지하면서 반복하여 행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14) 한편, 마지막 라틴 교부
인 Isidorus Hispalensis(circa 560-636)는 같은 반복이라도 관습(consuetudo)과 
예식(ritus)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15)

13) Cfr. S. Marsili, «Liturgia e non-liturgia», in Liturgia. Momento nella storia della salvezza 
(Anàmnesis 1), Genova 1979, 137-156. Marsili는 어떤 신심행위들이 역사적으로 이교적이
며 미신적인 경향을 띠어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했었지만, 반면에 삼종기도와 묵주기
도 같은 신심행위들은 원래가 전례, 즉 시간 전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직자들이 라틴
어로 바쳤던 전례를 평신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기본 구조도 시간 전례와 동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신심행위는 교회가 그것
을 전례로 선언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전례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전례가 지니는 본질적
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서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전례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Cfr. J. Cazenueuve, Les rites et la condition humaine, Pairs 1958, 4.

15) Isidorus Hispalensis, Differentiarum liber I. - De Differentiis Verborum, n. 122, (PL 83), 
23: “Inter Consuetudinem et ritum. Consuetudo est solitae rei usus, ex consensu duorum 
plurimorumque factus. Ritus vero ad iustitiam pertinet quasi rectum ex quo pium, aequum, 
sanctum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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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 예식의 구분. 관습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습관이다. 반

면에 예식은 올바름으로부터 나오는 열심함, 공평함, 거룩함과 같은 정의에 속한다.

곧, 경신례에서 정해진 형을 반복하는 것은 제자리에서 맴도는 무의미한 단순 
반복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경지를 목표로 증진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반복’이
다. 여기서 경신례의 또 다른 속성인 상승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3. 상승
위에 제시한 Isidorus의 증언에서도 이미 드러나듯이, 경신례의 정해진 형을 반

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단순 반복이 아니다. 반복하면서 숙달하고 숙달하기에 같은 
형을 더 높은 수준에서 반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초월적
이고 절대적인 정점을 향하여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스프링처럼 나선형으
로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상승하는 곡선을 보게 된다.

형의 반복이 지겹다고 해서 반복을 포기하고 섣부르게 새로운 형을 도입함으로
써 그저 새로움만 추구하면 숙달과 상승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제일 밑바닥에서 
맹목적인 일차원적인 반복을 되풀이하는 상태로 환원된다. 사실 형의 반복이 지겹다
는 반응은 그 나름의 단계에서 숙달하여 더 높고 차원으로 상승할 때가 되었다는 신
호이기도 하다.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며, 영적 
지도자는 더 높은 차원의 반복으로 올라가는 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16)

영적 지도자라는 이가 스스로 더 높은 단계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 형의 반복
이 지겹다는 반응을 접하고서 보이는 흔한 반응이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여 지겨
움을 해소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을 자꾸 반복함으로써 생기
는 무료함을 회피하려는 맹목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회피를 통해 얻는 
즐거움을 이탈리아어로 ‘divertimento’라고 한다.17) 이러한 즐김은 얼마 못 가서 

16) 묵주기도를 예로 들어보자.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등 기본적인 기도문도 외우지 
못하고 있는 이는 기도서를 손에 들고서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기도문을 읽어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묵주기도에 속하는 기도문들을 모두 외우게 될 것이
고 묵주만을 손에 든 채 걸어가면서 편안하게 묵주기도를 바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증
진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이며 곧 무료함을 느끼면서 왜 이러한 
기도문을 무수히 반복해야 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이 경우 그가 무료함을 느끼는 것
은 기도문 암송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에 숙달했기 때문이다. 이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올라 갈 수 있도록 기도문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영적 지도자
이다. 이런 방식으로 무수한 영적 증진의 단계가 이 신앙인 앞에 펼쳐질 것이며, 그는 
각각의 단계에서 똑 같은 형의 묵주기도를 부단히 반복할 것이다.

17) 라틴어 ‘devertere’라는 동사는 ‘어디로부터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지니는 접두사 
‘de-’와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vertere’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유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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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무료함으로 변해버리며, 계속 새로운 형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제자리
에서 맴돌고 만다. 반면에 형의 반복을 계속하여 더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올라감
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라틴어로 ‘gaudium’라고 하는데,18) 이는 맹목적인 회피에
서 오는 ‘즐거움’과 구별되는 것이다. 경신례에서 신앙인이 누리는 기쁨은, 무료함
을 회피함으로써 추구하는 맹목적인 즐김이 아니라, 형의 반복에서 오는 무료함을 
숙달과 상승의 때가 되었다는 신호로 보고 더욱 높은 단계에 올라가 부단히 증진
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다.

4. 형(形; forma)에 대한 신념
경신례에서 절대의 지점을 향해 상승하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반복은 한 신앙

인에게는 평생을 걸어야 할 중차대한 결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그 

이탈리아어 추상명사 ‘divertimento’는 단순한 기분전환으로 주어지는 ‘즐거움’ 또는 ‘재
미’를 의미한다.

18) 라틴어 동사 ‘gaudere’는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깊이 파고들어 가면서 느끼게 되는 기
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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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신례의 형보다도 이 경신례의 형이 최선
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신앙인에게 가납되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종교의 경신례가 갖추고 있는 형보다 다
른 종교의 경신례가 갖추고 있는 형이 더 나아 보일 때에는 결국 ‘개종’이라는 현
상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위 그림에서 종교 갑과 종교 을의 경신례는 둘 다 반복-숙달-상승을 통하여 절
대의 경지에로 나아가고 있지만, 종교 갑의 경신례에 비해 종교 을의 경신례는 다
소 우회하여 목적지로 향한다. 종교 갑의 경신례가 더 효율적이고 정련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월하다는 이야기이다. 종교 을에 속하는 신앙인이 이점을 느끼게 된다면 
그는 종교 갑으로 개종할 것이다.

때로는 두 종교인이 만나서 자신이 속한 종교의 경신례가 더 우월하다고 서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는 사실상 두 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각각 고
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종교 지도자는 그 종교에 주어진 경신례의 형을 최선을 
다해 다듬고 정련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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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 경신례는 ‘장엄한 반복’을 사는 것.
경신례는 반복하고 숙달하여 절대의 경지에로 상승하는 하나의 공적인 형으로 

이루어진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신앙교리성 장관이었을 때에, 전례를 가리키며 
언급하였던 ‘장엄한 반복’(ripetizione solenne)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제시된 것이다.19) 그리스도교 전례 역시 하나의 경신례로서 경신례가 지니는 속성
들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1) 최선의 형을 가꾸려는 노력과 맹목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분별해
야 한다.

각 교구에서 “다양한 방법의 전례 활성화를 위한 노력”20)을 기울인다고 할 때, 
혹시 그 가운데에, 이 장엄한 반복에서 오는 무료함을 영적 지도를 통한 상승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무료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맹목적인 새로움만
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평화의 
인사를 매번 다른 방법으로 실시”한다거나 “봉헌 시간에 구역별 또는 가족별로 봉
헌”하게 한다거나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나, 전례 거행 자체보다도 
“동호회 활동”이나 “친목 활동”에 더욱 치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아 보일 수
도 있으나, ‘장엄한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혹시 저촉되는 면은 없는지 보다 깊은 
숙고를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례에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에는 그것이 ‘시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형을 
가꿈으로써 본질적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새로움을 추구함으로써 무료함을 지양하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2) 교도권이 최선이라고 선언한 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며 그것을 충실히 준
수해야 한다.

경신례는 거룩한 반복이며, 반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형’이 요구되고, 그 최선
의 형은 교도권이 전례서를 통하여 선언하고 반포한다. 사제들은 미사를 집전함에 

19) 정종휴 옮김, “전례의 쇄신. 요셉 라칭거 추기경과 비토리오 메쏘리의 대담”, 『사목』 
176 (1993) 58: “전례는 천재적인 감독과 유능한 배우를 필요로 하는 쇼나 연극이 아닙
니다. 전례는 ‘유쾌한’ 놀랄 거리나 관심을 끄는 ‘발상’으로 살지 않고, 장엄한 반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20) 종합보고서, 104: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미사 경문 안
에서 변경 가능한 부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는 참회 예절, 봉헌, 보편지향기도, 평화의 인사 등이 많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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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전례서에 제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숙지한 것을 충실하게 지켜
야 한다.21)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사 경본 총지침」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요구되며, 
사제단 연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전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22) 전례 규정을 
대할 때 ‘예규주의’(rubricismus)를 지양해야 하는데, 예규주의를 지양하는 자세는 
규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규정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규정의 정신
까지 깊이 이해하는 ‘숙지’(熟知)를 추구하는 것이다.23) 「미사 경본 총지침」의 항목
들 가운데서 잘 인식되지 못하고 올바로 준수되지 못한다고 보이는 항목들에 대해
서는 따로 추려서 부록에 제시하였다.

한편, 전례서에 대한 숙지와 준수를 강조하려면, 우선 현행 전례서의 번역 작업
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전례서들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
이 전제된다.

3) 최선의 형을 반복함으로써 더욱 깊은 수준으로 몰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
는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

신자들이 전례가 따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일 때에는, 그러한 
반응이 자신이 처한 그 수준에서 충분히 숙달하여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
는 문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

전례 생활에 관한 영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영적 지도자’는 보다 오래 신앙생활
을 한 신자일 수도 있고, 본당에 파견되어서 본당 신부의 사목을 돕는 수도자일 
수도 있으나 그 일차적인 책무는 당연히 본당 신부에게 있을 것이다. 본당 신부는 

21) 종합보고서, 93: “사제들이 전례를 일부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전례의 통일성을 재
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95: “여러 가지 전례 외적 환경으로부터 전례 분위기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고, 주례 사제마다 달라지는 전례 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
을 제기했고 …”; IGMR2008 24; SC 22; RS 31.59.

22) 종합보고서, 94: “주일 미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집전되기 위해서 교구 사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례 교육과 연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는 「미사 경본 
총지침」에 대한 해설과 현대 신학 안에서 미사가 어떻게 봉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
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구 사제 연수 때 지침서에 따른 미사 연습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97: “[교구나 지구에서 실시하는 전례 교육의]  교육 내
용으로는 「미사 경본 총지침」을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
다.”.

23) 종합보고서, 98: “전례 교육의 내용으로는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것보다 전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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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생활과 관련하여 신자 각자와 본당 공동체 전반이 머물고 있는 영적인 상황
을 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의견은 종합보고서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전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24)

II. “그리스도교의” 경신례인 전례: 성찬례의 제정은 구원 역사상 마지

막 시대의 시작

전례가 왜 필요한가? 왜 전례에 참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전례에 참석하
는 인간이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이다.’라고 답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전례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영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며 그분께서 내리시는 구원 은총 또한 초월적인 것인 반면에 그것
을 받아들여야 할 인간의 감각은 유한한 것이라는 모순이 커다란 벽처럼 막아서 
있다. 유한한 인간의 인식이 스스로 초월적인 은총에 다다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느님께서 먼저 다가오시어 당신 은총을 유한한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것 말고는 
달리 인간이 은총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은총의 인
식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일단 은총
의 전달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것이 유일한 
가능성이므로 이 가능성 안에서 인간적인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모색
해야 한다.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을 인간적인 방식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은
총에 대한 초월적 인식에로까지 점진적으로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초
월적인 구원 은총에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아무런 구원론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하느님께서 유한한 방식으로 
내려오셔야 하며, 그렇게 하여 일단 인간과 소통하기를 시작하시고 그 시작된 것을 
점진적인 방식으로 계속하셔야 하며, 급기야는 인간을 당신의 초월성에로까지 다시 
이끌어 올리셔야 한다. 이것을 영이신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토대로 하는 성령의 활
동으로 묘사하자면 ‘성령 강림’(evpi, klhsij) – ‘성령 동반’(para, klhsij) – ‘성령 

24) 전례교육에 대한 의견은 종합보고서 전반에 나타나며, 특히 제2장이 직접적으로 그것
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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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천’(avna, klhsij)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5)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려져서’ 인간이 신앙을 통해 그것을 느끼고 
깨달음으로써, 적어도 인간 편에서는, 비로소 은총의 힘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이 
은총의 샘으로부터 길어온 생명의 힘으로 이 지상의 삶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구원
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이 알아들
을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점진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며 구원을 ‘알
려주셨다’.

1. 성령 강림과 성령 동반
제일 먼저 하느님께서 하신 계시 행위는 ‘창조’, 즉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일이

다. 창조 직후에는 온갖 ‘자연 현상’을 통하여 인간에게 알려주셨다. 인간은 하느님
께서 만드신 자연과 그 현상을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소통하셨는데 바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구원을 알려 주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는 결정적인 방식으로서, 하느님이 아닌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까지 바치며 알려주셨다. 인간 구원
을 위해 수난 받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계시는 극치에 달하며 완성된다.

2. 성령 승천
하지만 하느님의 ‘알려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느님

과 소통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다는 제약이 
항상 존재한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분을 인간적인 방식
으로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방식’일 뿐이며 그래서 결
국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하느
님께서 당신의 초월적인 은총을 인간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먼저 인간적인 방식
으로 인간과 소통을 시작하신 것은 그 인간적인 수준에 영원히 머무르기 위한 것

25) Cfr. A.M. Triacca, « Spirito Santo / II », in Liturgia, D. Sartore (ed.) – A.M. Triacca 
(ed.) – C. Cibien (ed.), Milano 2001, 1903: A.M. Triacca는 전례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성령 지평’(dimensioni pneumatiche)으로서 ‘하강 지평’(dimensione discendente), ‘동질 지
평’(dimensione omologetica), ‘상승 지평’(dimensione ascendente)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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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인간과의 소통을 초월적인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제자들을 
꾸준히 가르치고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인간적인 현존으로 인간과 
소통하던 것을 그만두시고 그 소통을 원래의 목적대로 초월적이고 영적인 수준으
로 끌어올리신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당신의 죽음과 승천을 통하여 지상에서의 인
간적 현존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이것을 성서는 주님의 ‘떠나감’으로 묘사한다.26) 
주님의 이 ‘떠나감’은 순전히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
고 알아보는 수준이 인간적 차원에서 초월적 차원으로 변화하는 극적인 사건을 가
리킨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다’. 지상의 방식으로 인간을 만나시던 것을 천상의 방식으로 계속하시는 것이
며, 수난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영’(pneu/ma)으로 바꾸시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27) 그러니 이 ‘이별’은 곧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보다 높고 완전한 차원에서의 ‘재회’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주
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르셨던 말씀이 이를 반향 한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

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

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

일까?”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

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

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물

어 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

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

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싸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

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

26) 루카 24,51: “…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요한 16,28: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
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사도 1,11: “너희를 떠나 승천하
신 저 예수님께서는 …”.

27) Cfr. O. Casel, il mistero del culto cristiano, B. Neunheuzer (ed.) – A. Manzino (tr.), 
Roma 1985, 45. 전례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세 가지 지평인 ‘하강-동반-상승’이라는 
신학적 구조에서 볼 때, ‘παράκλητος’는 ‘위로자’나 ‘협조자’ 보다는 ‘동반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성령 동반에서 성령 승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은 ‘동반자 그리스도’(para,klhtoj cristo,j)가 ‘동반자 성령’(para,klhtoj 
pneu/ma)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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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지금은 근심에 싸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

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

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

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요한 16,16-24].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 방식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때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이었다. 그
래서 초월적 만남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떠나신다는 말에 걱정하고 있었다. 제자
들은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여인이 해
산하는 것과도 같이 극적인 일이다. 더 이상 지상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제자들은 영적인 방식으로 천상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인간적인 방식
으로 소통할 때의 제약이 모두 사라져 영이신 하느님을 영적으로 알아 뵙고 주님
의 초월적인 은총을 초월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온전한 수준의 소통이 이
루어질 것이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 재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현실로 이루어진다. 초월적인 은총을 인간이 초월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시어 통교를 시작하신 것이 창조로부터 시작
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되신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여 인간과 함께 소통하
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승천까지라면 승천 이후의 성령 강림은 인간과의 소통을 
다시 초월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신 사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창조와 성자의 육
화가 ‘성령 강림’에 해당하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오히려 ‘성령 승천’에 해
당한다. 성령 강림 사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과
의 소통을 점진적으로 이끌어 온 ‘성령 동반’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여 이제 초
월적이고 영적인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는 극적인 ‘상승’의 사건이며 그래서 ‘성령 
승천’의 사건이다.

3.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
인간 편에서 ‘성령 승천’을 겪고 받아들인다는 다는 것은 매우 극적이고 어려운 

일이다. 그 동안 해오던 대로 인간적으로 주님을 만나던 일을 그만두고 생소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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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식의 만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다. 어떻
게 하면, 새롭고 영적인 방식으로 만날 그분이 전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만나왔던 
그 예수님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새로이 영적으로 만나는 그분의 모
습 안에서 전에 인간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해 내는’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파스카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날 밤에 하나의 ‘식
사 예식’을 몸소 제정하신 후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
하라’고 명하셨다. 이 식사 예식은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전례로서 모든 성사의 근
원이 되는 것이며 후에 ‘성찬례’ 혹은 ‘미사’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는 새로운 영적 만남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켜 두셨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교육 방식의 특징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먼저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그 모범에 따라 처음 시도할 때에 동행하며 도와주신다
는 것이다. 최후의 만찬 때에 성찬례를 친히 행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 직후
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성찬례를 통해 처음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도록 도
와주셨다(루카 24,13-35). 두 제자들이 길에서 주님을 만났으나 그분은 이미 영적으
로 현존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알아보
지 못하였다.28) 주님께서는 먼저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현존으로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줌으로써 절망과 
두려움으로 닫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의 인간적 
감성들이 초월로 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루카 24,32: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렇게 준비된 두 제
자는 그날 저녁 주님께서 ‘식사 예식’을 거행하실 때에 극적인 첫 체험을 하게 된
다. 그 예식 거행을 통하여 인간적 감각이 초월로 열려 급기야 그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해’ 내었던 것이다:

28) 이는 주님의 죽음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인간적으로’ 알아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인간적으로 그분을 알아볼 뿐 그
분이 하느님이라는 초월적 인식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는 제자들과 성모님도 마찬가
지였다.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
한 사건(마태 16,16; 마르 8,30; 루카 9,29)인데,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인식이 사
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다. 즉 베드
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외적이고 순간적으로 초월적인 고백을 한 것이다. 다른 하나
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마태 17,1-9; 마르 9,2-10; 루카 9,28-36)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는 뒤에 다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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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

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루

카 24,30-31]

부활 이후의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인간적 현존이 아니라 초월적인 현존으로 인
간에게 다가오셨다. 그분을 보아도 예수님이라고 알아 볼 수가 없었으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예식”을 통하여 그분이 예전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만났었던 그분이라
고 기억해 내게 되며, “이 예식”이란 구체적으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고’, 그
것을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29) 예전에는 그분을 인간적으로
만 알아들었지만 이제 ‘예식’을 통하여 초월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예전의 
그분임을 확인하게 될 때에는 인간적인 제약을 뛰어 넘어서서 그분과 소통하게 된
다. 주님의 본래 모습은 초월적이어서 인간 감성의 한계 안에서는 접근할 수 없고 
감추어져 있지만, 성령의 은총으로 인간의 감성이 초월적인 지평에로 열리게 되면
서 그분의 본 모습을 영적으로 알아보게 되니 이것을 ‘신비’(mysterium)라고 부른
다. 이 초월적인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신
앙으로 응답하여야 하니 이 신비를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라고 한다. 엠
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이후 첫 성찬례를 체험을 한 이래로, 성령
을 받아 매 주일 성찬례를 거행했던 사도들은 그때마다 성찬례 안에 신비로 현존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 내고 초월적으로 그분을 만났을 것이다.

4. 성령의 시대, 신비의 시대, 전례의 시대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예식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29) 교회는 이 네 가지 동작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행하라고 하신 예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성찬례의 제정적 요소라고 한다(cfr. E. 
Mazza, « l’Eucaristia nei primi quattro secoli », in l’Eucaristia (Scientia Liturgica 3), A.J. 
Chupungco (ed.), Casale Monferrato 1998, 30). 이 제정적 요소들 중 ‘찬미를 드리는 것’은 
신명 8,10(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좋은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은 후 너희 
주 하느님을 찬미할 것이다)의 계명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계명은 유대교 전통에
서 식사를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주는 신학적인 토대가 되며, 이 ‘찬미’(euvlogi,a; 
benedictio)/‘찬미를 드리다’(euvlogei/n; benedicere)라는 용어는 후대에 ‘감
사’(euvcaristi,a; eucharistia)/‘감사를 드리다’(euvcaristei/n; gratias agere)라는 용
어로 대체되기도 한다(Cfr. E. Mazza, La celebrazione eucaristica. Genesi del rito e 
sviluppo dell’interpretazione, Bologna 2003, 17-37). 음식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좋
은 것이니 이미 거룩한 것이며, 음식을 먹을 때에 기도를 바치는 것은 음식을 정화하거
나 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이 
찬미의 동기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좋은 것에 대한 ‘감사’이다. 동시에 하느님께서 주
신 음식을 먹고 그분을 찬미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수락함을 의미한다
(cfr. Mazza, La celebrazione eucaristic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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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심에 따라 신앙의 은총 안에서 영적인 신비 즉 파스카 신비의 모습으로(SC 2) 
전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SC 7). 성찬례를 제정하실 때에 예수님께
서는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루카 22,18)고 하셨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례를 통하여 주님
을 신비롭고 영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 세상 끝날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최종적인 것이며 이후 구원 역사의 또 다른 단계는 없으리라는 뜻
이다.30)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의 죽음-부활-승천-성령강림 바로 다음부
터 이어져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는 ‘신비이신 예수님’을 예식 
안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전례의 시기’이고 우리는 바로 이 시기를 살고 있다. 오
늘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는 전례 안에서 신비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분
을 영적으로 만나야 한다.31)

5.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전례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화시키는 전례교육
의 필요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찬례는, 구원을 위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중
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결합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필
수불가결한 것이다. 성찬례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연히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할 것이다. 종
합보고서에는,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전례에 관한 기
존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전례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32)

III. 전례의 핵심인 “주일 미사”: 파스카 사건과 성삼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주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명하신 후 제자들이, 부활하여 
신비로 현존하시는 주님을 성찬례의 표지를 통해 성령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신앙 
안에서 초월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이 성찬례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30) Cfr. Mazza, La celebrazione eucaristica, 31.

31) Cfr. Casel, il mistero del culto cristiano, 25-34.

32) 종합보고서, 104: “[능동적인 미사 참례를 위해서] … 전례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환시
키는 전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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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곧 주일마다 거행하였다. 이후 3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주일마다 기념하는 파스
카 사건에 대한 연중 기념일인 ‘성삼일’을 거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준비시기인 사
순 시기33)와 연장 시기인 부활 시기가 생겨났다. 5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주님의 성
탄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는데, 성탄이 파스카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이 축제를 거행하였으며,34) 이어서 그 준비 시기인 대림 시기가 생겨나고 그 연장 

33) 사순 시기는 원래 성삼일을 합당히 준비하기 위해 지냈던 사순 제1주일부터 시작하여 
성목요일에 이르는 40일의 기간이었다: A. Chavasse, in A.-G. Martimort (ed.), L’Eglise en 
prière, Paris 31965, 726. 그러나 현행 로마 전례력에서는 사순 시기가 40일이 아니라 44
일의 기간이다 : cfr. NUALC2008 28: “Tempus Quadragesimae decurrit a feria IV Cinerum 
ad Missam in Cena Dominmi exclusive.”(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직전까지이다.); 신호철, « 성삼일 전례 », 『신앙과 삶』 12 (2005) 156-160. 사순 
시기는 ‘40일의 기간’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재의 수요일부터 성 목요일 오후까지 세어 
보면 40일이 아니라 44일이 된다. 원래 ‘사순 시기’(Tempus Quadragesimae)라는 40일은 4
세기 후반(354-384)에 기원하여 6-7 세기에 걸쳐 확립된 개념으로서(cfr. P. Jounel, « 
L’anno », in La Liturgia e il tempo (La chiesa in preghiera 4), A.G. Martimort (ed.), 
Brescia 1983, 88), 당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엄 참회의 보속을 수행하던 이들이 그 
보속 기간이 다 차서 죄를 용서받는 예식을 거행했던 날이 성목요일 오후였고, 그 화해 
예식을 합당히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신 것을 본받아 40일
간의 단식 기간에 들어갔으며 참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들도 거기에 동참하였는데, 그 
시작일이 바로 사순 제1주일이었던 것이다. 사순 제1주일부터 성목요일 오후까지는 정
확히 40일이며 원래의 사순 시기는 바로 이 40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
회의 준비 기간을 단식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단식일은 전통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으므로 5 세기부터는 사순 시기의 시작일을 사순 제1주일에서 그 
직전 금요일 또는 수요일로 옮겨서 지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순 제1주일 직전 수요일
에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도입되면서 그 재의 수요일이 사순 시기의 시작일로 굳어
졌으며 그 증거를 7세기의 GeV 83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순 시기의 시작일을 단식
일인 재의 수요일로 옮기게 된 것은, 부활 대축일 직전까지 40일이라는 단식일수를 확
실히 지키려는 동기에 의한 것이었으니, 사순 제1주일부터 성 토요일까지의 42일에서 
전통적으로 단식을 하지 않았던 주일 6일을 빼면 36일이 남고 거기에 재의 수요일 이후 
토요일까지의 4일을 더하여 40일의 단식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의 맹목적인 
열심으로 사순 시기를 더 일찍 시작하려는 무의미한 경쟁이 시작되었으니, 재의 수요일 
직전 주일을 ‘오순 주일’(Quinquagesima)이라 부르며 그날을 사순 시기의 시작일로 거행
하는 지역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런 방식으로 한 주간씩 늘여가서 ‘육순 주
일’(Sexagesima)과 ‘칠순 주일’(Septuagesima)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 후로 교회는 이러
한 폐단을 해결하고자 오순 주일 이상을 모두 폐지하였고 재의 수요일에 관한 관습만은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남겨두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한편, 우리 신자들 사이에
서 들리는 사순 시기에 관한 잘못된 주장 한 가지가, 사순 시기 중 주일은 사순 시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것을 빼면 40일이 된다는 것인데, 사순 시기의 주일 6일을 빼면 40
일이 아니라 38일 되며, 게다가 사순 시기의 주일이야 말로 사순 시기에서 제외되기는 
커녕 오히려 사순 시기의 신학을 극명하게 드러내기에 사순 시기에서 결코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날들이다. 한편, 사순 시기에 해당하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 목요일 오후까
지의 기간에서 단식일만 치면 40일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억측이다. 이것은 사
순 시기라는 40일의 기원에 관하여 듣기는 들었으되 부정확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사순 시기는 성목요일 낮(오후)에 끝나며 성목요일 저녁 미사부터는 사순 시기와 구별
되는 성삼일이 시작되므로, 사순 시기의 40일이 재의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단식
일 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한 주장이 아니며, 원래대로 사순 제1주
일부터 성목요일까지의, 성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며 이것이 사순 시기의 기원
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전례사의 측면에서나 전례신학의 측면에서 더욱 합당하다. 다
만 ‘전례사에 있어서, 재의 수요일이 사순 시기의 시작일이 된 여러 동기 중에 하나가, 
재의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40일의 단식일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다.

34) 5세기 초에 Augustinus는 성탄 축제가 단순한 주년 기념일이라고 했다. 반면에 그에게 
있어 파스카는 성사였다. 즉 파스카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 이성으로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통해 그 안에 내재하는 초월적인 실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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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성탄 시기가 생겨났다. 나머지 비는 시간을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다양한 
면모로 기념하는 연중 시기가 메움으로써 온전한 하나의 전례주년이 이루어지니, 
전례주년의 모든 시기는 결국 주님의 파스카 사건을 거행하는 주일을 씨앗으로 하
여 확장된 것이며, 모든 전례 시기가 파스카 신비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파스카 사건의 연중 기념일인 성삼일이 주일 중의 주일로 드러나며 최고의 중요성
을 지니게 된다.

성삼일은 원래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삼일, 곧 성금요일, 성
토요일, 부활 대축일의 삼일이었는데, 7세기 이후로 부활 성야 미사의 집전시각이 
점차 앞당겨지면서 그것이 성토요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목요일, 성금요
일, 성토요일의 삼일이 성삼일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탈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니 실로 1300여년 동안 그러하였던 셈이다. 따
라서, 주일 미사를 논하기 이전에, 전례주년 전체의 절정이고 모든 주일 가운데 으
뜸으로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파스카 사건을 직접적으로 거행하는 성삼일의 신원
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올바로 인식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성삼일의 본모습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파스카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슴에 새
겨야 할 핵심이요 본질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복음
이 바로 이 “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셨으며(1코린 15,3-4), 교회는 예로부
터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삼일”을 신앙고백문의 핵심으로 여겨 
왔다.35)

파스카 성삼일이라는 축제일은 바로 이 삼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수난과 따로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단일한 신비이므로, 성삼
일도 비록 삼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나 하루씩 따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단일

Augustinus, Epistula 55,1, (PL 33), 205. 하나의 단일한 신비인 파스카에 집중하면서, 
Augustinus는 성탄도 동일한 성사의 제정적 요소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하였으
나, 반면에 Leo Magnus는 성탄도 성사라고 명확하게 밝혔으며 이것이 파스카와 구별되
고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파스카의 시작이라고 하였으니, 성탄의 독특함은 구원의 
기원을 갱신한다는 것이며, 그 절정과 충만은 파스카에서 발견된다: Leo Magnus, 
Tractatus, 28,1, (CCL 138, 139). 

35) Augustinus, Epistula 55, 14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Series Latina 34,2); cfr. 
1코린 15,3-4; 사도신경: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
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니체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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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제일이다. 그 첫째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인데, 
교회는 이날 주님의 수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한다. 둘째 
날은 주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신 성토요일인데, 이날 교회는 주님의 무덤 곁에 머
무르면서, 주님께서 저승에 내려가시어 저승문을 부수시고 거기 갇혀 있는 영혼들 
가운데 머무르심을 기념한다. 이날은 시간 전례와 노자 성체 외에는 일체의 전례가 
없다. 셋째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 대축일인데, 이날 교회는 부
활 성야 미사를 거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이날부터 부활시기가 시작된다. 
곧 부활 대축일은 부활 성야 미사로부터 시작하는데, 성삼일의 마지막 날인 동시에 
부활시기의 첫째 날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전례 전통에는 주일과 대축일을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관습이 있으며
(주일과 대축일의 제1저녁기도와 토요 특전 미사 등), 큰 대축일에는 전날 저녁에 
전야 미사까지 거행한다. 가장 큰 축일인 성삼일에도 당연히 전야 미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목요일 저녁에 거행하는 “주님 만찬 미사”인데, 성삼일의 본격적인 
하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일 전체를 성찬례라는 예식의 차원에서 조명한
다. 그러므로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주님 부활 대축일의 삼일이며, 이 최
고로 성대한 축제일을 성목요일 저녁의 주님 만찬 미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야 
올바로 말하는 것이다.

2. 일탈36)

이미 6세기부터 부활 성야 미사를 밤이 아니라 성토요일 오후에 일찍 거행하려
는 경향이 생겨났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성야 미사 중에 거행하는 입
교예식에서 입교자의 대부분이 유아들이었고 이들이 잠들기 전에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그 시작 시각을 앞당기려 하였으며, 둘째, 성금요일부터 엄격하게 지키던 
단식이 부활 성야 미사가 끝나고서야 해제되었는데, 이 배고픔에서 빨리 해방되고
자 했던 욕구 때문에 되도록 성야 미사를 빨리 시작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37)

그래서 이 6세기에 Ioannes 부제는 부활 성야 미사를 성토요일에 속하는 미사
인 것처럼 생각하였고 이 때문에 부활 본일 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8) 이미 7

36) 신호철, « 성삼일 전례 », 『신앙과 삶』 12 (2005) 178-189.

37) Cfr. M. Righetti, Storia Liturgica, vol. 1, Milano 1969, 252.

38) Joannes Diaconus, Epistula ad Senarium 12, PL 59, 405. 요한 부제는 후에 교황 Ioannes 
1세(523-526)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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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는 오후 두 시경에 성야 미사를 시작한다는 규정을 볼 수 있는데,39) 오후 세 
시경에 성토요일 낮기도를 바쳤으므로 이제 성야 미사를 부활 주일 미사가 아니라 
성토요일 미사로 여기게 되었고 그 때문에 부활 주일의 본일 미사를 따로 거행하
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7-9세기에는 성야 미사를 오후 1시경에 거행한다는 
기록이 있고,40) 12세기에는 오전 11시경 혹은 정오에 거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41)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 직후에 반포된 MR1570에는 성야 미사를 성토요일 오전 
중에 거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42) 1917년에 반포된 교회법전 1252조 4항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사순시기의 단식이 성토요일 정오가 지나
면서 끝난다고 했는데,43) 이에 따르면, 사순시기가 성토요일 정오에 끝난다고 이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MR1570에서 성야 미사를 성토요일 정오가 되기 전에 마
치도록 규정했다면 그것은 이 미사를 성토요일에 속하는 미사로서 성토요일 역시 
사순시기에 속한다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7세기부터 교회는 부활 성야 미사가 성토요일 미사이며, 성삼일
은 목, 금, 토의 삼일로서 사순시기에 속하는 것이고 사순시기는 성삼일을 준비하
는 시기가 아니라 부활 대축일만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오해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
한 오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인 1962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본(MR1962)
에 이르기까지 거의 1300여 년 동안 이어졌다. 이 미사경본에는 성토요일에 부활 
성야 미사가 배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미사 통상문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부활 대

39) GeV 425: “Primitus enim viiia hora diei mediante procedunt ad ecclesiam et ingrediuntur 
in sacrario et induunt se uestimentis sicut mos est. Et incipit clerus laetania et procedit 
sacerdos de sacrario cum ordinibus sacris. Ueniunt ante altare [...]”.

40) M. Andrieu (ed.), Les Ordines Romani du haut moyen age, vol. 3, XXIII, 23, Louvain 
1974, 272: “Sabbato sancto, hora quasi VII, ingreditur clerus aeclesiam, nam domnus 
apostolicus non.”.

41) Andrieu (ed.), Le Pontifical Romain au moyen-age, vol. 1, XXXII, 1, Città del Vaticano 
1938, 238: “Hora autem quinta vel sexta, novus ignis, si non fuerit excussus in caena 
domini, iuxta morem quarumdam ecclesiarum, excutiatur hoc die extra ecclesiam de crystallo, 
vel etiam alio modo fiat.”.

42) Pius V, « De Hora celebrandi Missam” », in M. Sodi (ed.) – A.M. Triacca (ed.), Missale 
Romanum. Editio Princeps (1570) (Monumenta Liturgica Concilii Tridentini 2), Città del 
Vaticano 1998, 34. “Missa priuata saltem post Matutinum, quacunque hora ab aurora usque 
ad meridiem dici potest.  Missa autem Conventualis et sollemnis, sequenti ordine dici debet.  
In festis duplicibus et semiduplicibus, in Dominicis, et infra octauas, dicta in choro Hora 
tertia. In festis simplicibus et feriis per annum dicta Sexta. ...”.

43) CIC1917 can. 1252 n. 4: “Diebus dominicis vel festis de praecepto lex abstinentiae, vel 
abstinentiae et ieiunii, vel ieiunii tantum cessat, excepto festo tempore Quadragesimae, nec 
pervigilia anticipantur; item cessat Sabbato Sancto post merid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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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일은 성삼일과 분리된 채로 나온다.

3. 성삼일의 복원

1) 1800년대 계몽주의와 1900년대 전례운동
1800년대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계몽주의(Illuminismus)는 교회에 대해 반발하고 

종교를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반면에 교
회 내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발전하였으니 바로 성경학과 전례학의 태동 및 
발전을 들 수 있다. 전례학자들은 필사본을 수집하였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비평학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평본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례학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전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례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으나, 이제는 필사본과 그 비평본을 통하여 전례가 원래 어떤 모
습이었고 그 본질과 신학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학적인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전례학 연구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연구의 결과
는 충격적이었으니 중세를 거치면서 본질에서 심하게 이탈한 모습들이 도처에 발
견되었다. 이 학술 대회의 결과가 1900년대 초에는 바로 실천으로 이어졌으니 이
것을 ‘전례 운동’이라고 한다.

2) 비오 12세의 개혁: 그것이 드러내는 한계
이러한 전례 운동의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그 결론으로 반포된 것이 

1947년에 나온 비오 12세의 회칙 Mediator Dei였다. 교황은 1950년에 접어들면
서 경신성을 통해 여러 문헌들을 이어 발표함으로써 바로 성주간 개혁부터 착수했
는데,44) 그것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활 성야의 집전 시각을 원래대로 밤으로 돌
려놓는 것이 골자였다.45)

44) Instauratio Vigiliae paschalis, 1951. 2. 9.; Celebratio instauratae Vigiliae Paschalis ad 
triennium prorogatur, 1952. 1. 11.; Ordo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s, 1955. 11. 30.; 
Ubinam actiones liturgicae Tridui sacri celebrari possint, 1956. 3. 15; Ordinationes et 
declarationes circa Ordinem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m, 1957. 2. 1.

45) 실제로 이 문헌에서는 부활 성야 미사를 집전하기에 합당한 시각은 자정이 가까운 시
각이라고 했다: DAILS 2321: “1. Hora competenti, ea scilicet quae permittat incipere 
missam solemnem vigiliae paschalis circa mediam noctem, …”.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
회를 거치면서 굳이 자정이라는 시간을 고집해야 할 신학적 이유는 없으며 다만 부활 
성야 미사의 본성에 따라 밤 시간에 거행하면 된다고 규정이 다듬어졌다: MR1970, « 
Vigila paschalis in nocte sancta », n. 3: “Tota celebratio Vigiliae paschalis peragi debet 
noctu, ita ut vel non incipiatur ante initium noctis, vel finiatur ante diluculum di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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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1년 2월 9일에 반포된 첫 문헌인 Instauratio Vigiliae paschalis에
서부터 드러나는 문제는, 사목적인 이유로 부활 성야를 밤시간으로 돌린다는 점만
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삼일의 신원과 관련하여 부활 성야 미사가 어느 날에 속하
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1955
년 11월 30일에 반포한 문헌인 Ordo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s에서는 
Augustinus의 서한을 인용하면서 성삼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
시고 부활하신 삼일에 대응한다고 올바로 제시하면서도,46) 이어지는 항목에서는 성
삼일의 예식을 설명하면서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
식 그리고 성토요일 저녁의 부활 성야 미사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며,47) 뒷 부
분에서는 결정적으로, 성삼일이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성토요일의 삼일이라고 
또렷하게 언급해버렸다.48) 이것은 전례 운동이 제시하였던 성삼일 복원의 본질을 
교황청에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1950년대부
터 성주간 개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R1962에 부활 성야 미사가 성토요일
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활 대축일은 성삼일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오는 이
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 온전한 복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9년에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을 반

포하고 또 1970년에 새 로마 미사경본(MR1970)을 반포하면서 부활 성야 미사의 
예규 제4항에 “성야 미사는, 설사 자정 전에 거행된다고 하더라도 부활 주일의 미
사이다.”49)라고 명시함으로써 성삼일이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대축일의 삼일임
을 천명하였으며, 실제로 미사경본에서도 성삼일을 올바로 배치하였다.50) 이를 통해 

dominicae.”.

46) DAILS 2661: “[…] Summa in primis eorundem mysteriorum momenta peculiari triduo 
recolebantur, Christi scilicet « crucifixi, sepulti, suscitati »[Augustinus, Ep. 55,14; Corp. 
Script. Eccl. Lat. 34,2, p. 195], mox institutionis sanctissimae Eucharistiae solemnis memoria 
addita fuit; […]”.

47) DAILS 2662: “[…] Institutio itaque sanctissimae Eucharistiae feria quinta, vespere, 
recolebatur, solemnis missa in Cena Domini; feria autem sexta peculiaris actio liturgica de 
passione et morte Domini horis postmeridianis celebrabatur; denique vespere sabbati sancti 
solemnis inchoabatur vigilia, quae mane sequenti in gaudio resurrectionis finem habebat.”

48) DAILS 2675: “5. In triduo sacro, id est: feria V in Cena Domini, feria VI in Passione et 
Morte Domini, et sabbato sancto, […]”.

49) “Missa Vigiliae, esti ante mediam noctem celebrantur, est Missa paschalis dominicae 
Resurrecti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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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일은 드디어 그 올바른 신원을 회복하였다.

4.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성삼일을 준비하는 사순시기에 성삼일의 신원을 
올바로 소개하는 전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삼일은 주일 중의 주일이고 주일의 성찬례가 모든 전례의 
핵심인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례 개혁의 첫 결실로서 이루어낸 이 성삼일 
복원은 우리가 전례 개혁과 주일 미사의 활성화를 논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인식
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성삼일의 복원과 그 중요성은 
아직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충분히 소개되고 교육되지 않은 상태이다. 주일 미사 전
례 활성화를 위한 원리의 제시는 미사 전례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
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삼일 복원과 파스카 신비에 대한 합당한 전례 교육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례교육은 성삼일을 준비하는 사순시기에 특
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51)

종합보고서에는 전례주년의 절정에 해당하는 성삼일에 관한 전례교육을 직접적
으로 언급하는 의견은 나타나지 않으나, 전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든 의견
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52)

IV. 전례 성사성이 구현되는 원리: 은총과 신앙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 

감각의 성화

앞에서 다룬 II 장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는 전례 안에서 신비
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초월적

50) 성삼일이라는 제목 아래에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성금요일의 주님 수난 예
식, 부활 대축일의 부활 성야 미사를 배치하였다. 성토요일에는 아무런 전례가 없는 대
신에 Rubrica만으로 이루어진 한 지면을 할당하여 성토요일의 신학적 의미를 제시하였
으니, 교회는 이날 주님의 묻히심과 저승에 내려가심을 묵상한다는 것이다: MR2008, 
Sabbato Sancto, n. 1: “Sabbato sancto Ecclesia ad sepulcrum Domini immoratur, passionem 
eius et mortem, necnon ad inferos descensum meditans et eius resurrectionem expectans, in 
oratione et ieiunio.”.

51) 종합보고서, 97: “본당 전례 교육은 주로 특별한 전례시기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거나, 
…”.

52) 전례교육에 관련된 의견은 종합보고서 전반에 나타나며, 특히 제2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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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남과 체험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과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갈구
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 전례 안에서 그러한 체험은 구체적으로 어
떻게 가능해 지는가를 물어야 하겠다.

1. 인간 감각의 딜레마
전례에 참석하는 이는 ‘인간’이며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이도 

‘인간’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셨다면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게 되고 그래서 은총이 비로소 생명의 힘으로 작용하는가? 
인간은 매사에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인간의 감각’(sensus 
humani)으로 알아듣는다. 인간이 구원 은총을 알아듣는다면 그 역시 이 인간적인 
감각을 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총은 초월적인 것이어서 제한적인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
면 전례 안에서 은총은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되는가?

2. 성령의 은총과 인간 감각의 성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당신의 수난을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

시려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때 그분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울리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다.53) 이것은 제자들이 
이전에 본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요 소리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에는 빛나지 않았었는데 그때만 잠시 빛난 것이고 성부께서도 그때만 
잠시 말씀하신 것인가? 여기서 진정 깊이 물어보아야 할 것은 참으로 바뀐 것이 
예수님의 얼굴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시각인가 라는 물음이다. 그 빛나는 모습이 예
수님께서 처음부터 지니고 계셨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얼
굴이 영광스러웠다가 영광스럽지 않았다가 하면서 바뀔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이시다. 다만 제자들의 눈이 인간적인 감
각의 제약으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인간
적 감각이 성화(聖化)되어 비로소 예수님의 초월적인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뿐이다. 하느님께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었으며,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거룩하게 변모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초

53) 마태 17,1-9; 마르 9,2-10; 루카 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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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으로 변한 사건이다.54)

3. 수동성을 향한 적극성
전례 안에서 인간은 먼저 인간적인 감각들을 통하여 구원은총의 인식으로 접근

하기 시작하며 하느님께서 그 감각들을 소중히 다루어 주시며 성령의 은총으로 그
것을 성화하여 초월적인 차원으로 열어주신다. 전례에 참석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란 것은(SC 14) 이 성령의 은총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동적인 활동하심에 자신의 감각을 내어 맡기는 수동성에 대한 적극성이다.

그저 전례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맹목적인 적극성은 회중(assemblea)인 신
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공허한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회중이 전례 안에서 응
답하고 환호하고 노래하고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최대
한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고 그래서 그 은총을 신앙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회중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리 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서 배려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전례 직무자들의 몫이다.

4. 반드시 필요한 토대: ‘거룩한 침묵’
미사 거행 중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느님 은총을 신앙으

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적이다.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는 자세는 
미사 거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며,55) 이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소리를 내고 듣는 것을 
그치는 침묵으로 드러난다. 이 거룩한 침묵은 전례 거행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제때
에 지켜야 하는데, 전례를 거행하는 도중에 침묵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함은 물론
이고, 특히 미사 전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성당, 제의실 및 그 주변에서 침묵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56)

따라서 미사 시간이 임박한 전후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함께 바치게 한다든지 다
른 어떤 행위들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미사 전후로 이루어져야 할 침묵을 방해하기
에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에 표지의 혼동을 지향한다는 측면
에서 되도록 감실을 별도의 경당에 모신다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미사 

54) Cfr. C. Valenziano, « Vedere la Gloria », in L’uomo della Liturgia, A. Grillo – C. 
Valenziano, Assisi 2007, 119-120.

55) P-OLM1981 9.

56) IGMR20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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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감실을 비우는 것이 권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사 전에 성체조배를 하도
록 하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강조하건대, 침묵은 그저 텅 비어 있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 거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은총
에 의탁하는 본질적인 인간의 자세이다.

5. Animator의 역할: 전례는 학교가 아니다.
이러한 은총의 체험은 전례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느끼고 행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다(SC 34). 전례는 무엇을 설명하는 학
교가 아니라 초월적인 구원 은총을 직접 느끼는 신비 체험의 장이다. 전례가 진행
되는 가운데, 전례에 대하여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곧바로 느끼고 은
총의 힘으로 초월에로 열리려 하는 인간의 감성을 괴롭게 만들어 버린다.

전례 중에 해설은 절제된 방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서슴
없이 마이크를 통해 신자들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해설하기 보다는 되도록 침묵 
중에 신자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성가를 선창하고 또 먼저 모범적으로 움직여서 
신자들의 전례 동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며 꼭 필요할 때에만 최소한의 언급으
로 신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이 모든 것이 ‘animator’의 임무에 속한다. 만
일 올바른 전례 참석을 위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은 전례준
비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전례 중에 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animator의 역
할은 본당 전례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6. 인간 감성을 소중히 대하는 배려
‘전례 사목’(pastoralis liturgica)의 측면에서 사목자들은 신자들의 이런 인간적

인 감성을 소중히 배려해 주어야 한다. 전례 중에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인간
적 감성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성화되어 초월적 차원에로 열릴 수 있도록 온갖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간적인 감성은 그저 제약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순수하
게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 차원으로 성화되어 구원의 은총을 인식하
게 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며, 바로 여기에 전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 
안에서 성사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따라서, 전례 중에 신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은총이 전달되는 과정
이 될 수 있으며 그 인간 감성들을 경외심으로 소중히 대해야 한다. 직무자들은 
합당하고 장엄한 전례 복장을 갖추고 경건한 자세와 동작을 유지해야 하며,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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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낭송하고 성경을 선포하는 음성 또한 거룩한 품위를 드러내어야 한다. 이는 간
편함만을 추구하는 편의주의에 기울어 있는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본질과 
정신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신자들의 감각에 포착되는 것들을 껍데기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자세와도 한참 거리가 있다.

7.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전례의 성사성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감동

1) 수동성을 향한 적극성: 거룩한 침묵
거룩한 감동은 성령의 은총을 신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인간 감각의 

성화에서 비롯되므로 성령께 의탁하는 수동성에 대한 적극성의 기본자세인 침묵이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은 물론이요 미사 전후에도 요구된다.57)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사 전후에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배정하여야 한다.58)

한편, 미사 시작 시각에 임박하여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거나 혹시 그날 복음을 
함께 소리 내어 읽게 한다면59) 그것이 일견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미사 직전의 내
적 준비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침묵을 방해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성경을 함께 봉독해야 한다면 미사 시작 시각과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해야 할 것이
며, 그보다는 주중에 소공동체 모임이나 각종 신심단체 모임 등에서 미리 읽게 하
는 것이 좋다.60)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미사 직후에도 마찬가지이다. 파견은 공동체의 기도
인 전례에서 받은 은총과 소명을 한 신자의 개인 생활로 이어주는 것이며 그 개인 
생활의 시작은 미사 직후의 묵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2) 인간 감각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
초월에로의 인식은 먼저 인간 감각에서 출발하므로 전례 중에 신자들이 보고 듣

57) 종합보고서, 94: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미사 10분 전에 도착해서 묵상을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P-OLM1981 9; 
IGMR2008 45.

58) 종합보고서, 94: “미사 대수와 미사와 미사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9) 종합보고서, 102: “집에서 미리 성경을 봉독해 오지 않는 신자들을 위해 미사 전에 공
동체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는 본당들도 있었다.”.

60) 종합보고서, 102: “주중에 소공동체 모임이나 각종 신심단체 모임 등에서 주일 복음을 
미리 읽고 묵상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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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것이 전례의 
성사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1) 미사 직전의 성체조배
성찬례는 같은 주님의 몸을 모시고 신자들이 하나로 일치하는 성사이기에, 표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되도록 제대와 감실이 신자들의 시선에서 겹치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성찬례가 거행되기 전에 감실을 비우는 
것이 좋다.61)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사 직전에 성체조배를 함으로써 신자들을 내적
으로 준비시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62)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 
그 앞에 함께 모여 있는 제대에는 이미 축성된 성체가 없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
이다.

(2) 경건하게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모습
성실하게 전례를 준비하고 미리 강론을 작성하며, 규정된 전례복을 준수하고, 전

례 중에 걸음걸이와 자세, 여러 전례 동작과 음성을 경건하고 거룩하면서도 온화하
게 유지하려는 사제의 모습은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면서 신자들의 
감성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비중 있게 접촉하는 것이다.63)

간혹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전례복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여 제의를 입지 
않고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례복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시각에 성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므로 이를 경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은 맥락에
서 특정한 모양의 장백의를 ‘약식 제의’라고 부르는 것도 부당하다.

(3) 봉사자들의 자세
인간 감성을 소중이 배려해야 하는 것, 곧 신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중

61) IGMR2008 274.315.

62) 종합보고서, 93.

63) 종합보고서, 93: “미사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강론 준비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미사를 주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문을 
최대한 또박또박 읽으면서 적당한 속도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었다.”; 93: “많
은 사제들이 정성스럽고 경건하고 장엄한 전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
히 사제들이 주일 미사에서 신자들을 향해 야단치거나 화내기 보다는 위로와 용기를 주
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95: “미사 전례에 집중하여 정성을 다하는 
사제, 미사 때 신자들을 야단치지 않는 사제에 대한 기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SC 
7; IGMR2008 32.72; R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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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기는 자세가 전례에서 특별한 직무를 맡아 행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요구된
다. 봉사자들의 복장, 움직임, 자세, 음성, 표정 등 인간적이고 외적인 요소들이 바
로 회중의 인간적 감성에 투영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봉사자들은 주로 본당에서 전례분과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며, 매 주일 미사를 
합당히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 전례분과위원들이 매주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종합보고서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월 
1회나 격월로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그나마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
이 많아 보인다.64)

한편, 신자들에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특별한 직무를 분배하는 것이 좋다는 의
견이 있었는데,65) 이는 전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데에서 비
롯된다고 보인다. 신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감성을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내어 맡기
는 ‘적극적인 수동성’을 추구해야 하며,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직무자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회중을 섬기는 방식
으로 하느님을 섬긴다. 참으로 중요한 몫은 마리아가 택한 것이고, 마리아의 그 중
요한 몫을 위하여 마르타가 시중을 들었으니(루카 10,38-42), 마르타의 몫도 마리아
의 몫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타의 몫은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몫을 
위해 존재한다.

(4)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자세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자세에 있어서, 인간적인 감성과 관련된 사소한 부분

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싸지는 않다 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을 정성
껏 준비하고 열심한 마음으로 봉헌금을 마련하고 미사 중에 올바르고 경건한 자세
를 유지하는 것은66)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내적인 자세를 인간의 감성에 포착되도

64) 종합보고서, 99: “[본당 전례분과의] 모임은 보통 월 1회나 격월로 있고, 특별한 시기
나 대축일에는 준비를 위한 교육이 있었다. 전례분과 모임은 잘 되고 있지 못하다가 잘 
되고 있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답변되었다.”.

65) 종합보고서, 96: “한편으로는 전례 봉사자의 폭을 넓힘으로써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04: “단지 몇몇 전례 봉사자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을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의 전례 봉사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66) 종합보고서, 94: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깨끗한 옷을 신경 써서 입고, 봉
헌금을 준비하며, 당일 본당 행사를 확인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7: “신자들은 내적인 마음가짐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집에서부터 공복재를 지키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최소한 30분 전
에 성당에 도착하는 것 등이다. … 미사 중에는 전례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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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드러내는 것이며 이것이 결국 경건한 전례 분위기를 좌우하게 된다.

(5) 전례 음악과 성가대 활성화
인간 감성의 성화가 전례의 성사성을 구현하는 원리이므로, 인간의 감성과 직접

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성미술 및 성음악 그리고 성가대의 활성화는 전례를 거행
함에 있어서 보조적이고 장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례의 성사성 구
현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67)

(6) 전례는 학교가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 초월로 열리는 체험의 장이다.
전례 중에 무언가를 가르치고 해설하려는 것은 전례에 참여하여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초월에로 열리려는 회중의 감성을 괴롭히고 마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설자는 과도한 해설을 함으로써 신자들의 감성을 괴롭혀서는 안 되며 해설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68) 또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례교육
을 강론 시간이나 공지사항 시간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바람직
하지 않다.69) 전례교육은 전례 거행과 분리하여 전례 거행의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같은 이유로, 강론 역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극장에서 이루어
지는 관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데,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강론 때에 파워포인트
나 동영상 등을 이용하는 것은70) 전례를 수업이나 관람처럼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는 의견 등이었다.”.

67) 종합보고서, 94: “전례 음악과 성가대 활성화를 통해 미사 분위기를 거룩하게 해야 한
다는 의견도 있었다.”; 104: “능동적인 미사 참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성가의 활성화에 대한 것이었다.”.

68) 종합보고서, 95: “또 하나의 의견은, 봉사자가, 특히 해설자 등이 자기 역할을 과도하
게 함으로써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69) 종합보고서, 97: “[본당 전례 교육이]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론과 공지
사항 시간을 이용해서, …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답변되었다.”.

70) 종합보고서, 100: “[강론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나 동영상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102: “사제의 강론에 대해서는 복음을 더욱 잘 알아듣도록 하려면 강론 안에
서 …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과 전달매체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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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말씀의 중요성: 강론의 임박한 내적 준비와 강론 작성을 위한 합당한 

방법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태초부터 하느님의 말씀이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셨다(요한 1,1). 말씀 전례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시니 바로 말씀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이시다. 미사 중에 독서를 경청하는 것은 어
떠한 정보를 받아들여 그 내용을 이해하는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의 선포
를 통해 현존하시는 주님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마음 안에 영접하는 초월적인 
행위인 것이다.71)

성찬례는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을 거행하는 것이니, 곧 전례는 거행되는 말씀이다. 성찬례는 말씀의 초월적인 
현존으로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감각으로 포착되는 빵과 포도주 안에 성체로 현존하
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성화된 인간 감각으로 알아 모시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전례에는 항상 말씀 전례가 있으며, 말씀 전
례는 다른 거룩한 표지와 함께 전례의 본질적인 한 측면을 구성한다.

1. 독서자의 양성
미사 전례 중에 복음 외에 독서를 선포하는 봉사자로서 따로 ‘독서자’(lector)를 

서임(敍任; institutio)한다. 독서자의 서임으로 독서자의 품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
며 그는 여전히 평신도의 신분으로 남는다. 사실 입교성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은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원
한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지니시는 예언직도 물려받았으며, 
이 예언직으로 미사 전례 중에 복음이 아닌 독서를 낭독할 자격을 갖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굳이 독서자를 따로 서임하는 것은 전례 중에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
의 지극한 중요성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낭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부 전례 중에 말씀을 합당하고 훌륭하게 선포할 수 있음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교회는 오랜 전례 전통 안에서,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 특별한 달란

71) P-OLM1981 9. 선포되어야 할 말씀을 신자들이 함께 소리 내어 낭독하는 것은 이러한 
초월적인 경청을 모르는 소치이며, 말씀의 현존을 일상적인 정보로 치부해 버리는 불경
이다. 독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문을 읽는 것은 미사의 준비 단계에서 미리 해두
어야 할 일이지 전례가 거행되는 중에 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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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받아 말씀 선포에 대한 자질과 합당한 품행과 열성을 갖춘 이에게 따로 이 
직분을 맡겨왔던 것이다.

이러한 독서자 서임의 전통을 고려하고 또 실상 독서직을 받은 이가 없는 본당
의 실정을 감안할 때에, 주임 신부의 재량으로 따로 합당한 자질이 보이는 독서자
들을 임명하여 독서자단을 구성하고 그들을 장기간에 걸쳐 양성할 필요가 있다.

2. 강론의 임박한 내적 준비
강론은 말씀 선포와 경청을 통해 신자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영접한 말씀-그리

스도를 신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것은 성경 해설이나 신학 강
의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초월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강론을 하는 이는 자신이 
먼저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며 이것이 강론에 임박하여 해야 할 내적인 준비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강론은 강론하는 이의 마음속에 무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발하시는 성령의 은총
으로 가능해진다.

보통 강론은 주례 사제의 고유한 임무이다. 따라서 복음을 낭독할 수 있는 다른 
직무자가 있으면 그가 복음을 낭독하여 주례 사제가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합당한 
내적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IGMR2008 59의 규정에 담겨있는 신학
이 바로 이것이다.72)

3. 강론 작성의 방법론
미사 전례 중에 선포되는 성경 말씀은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문학 작품으로서 

성경 주석의 차원에서 지니고 있던 맥락과는 다른 새로운 맥락, 곧 ‘전례 맥
락’(contextus liturgicus) 안에 놓이게 된다. 선포되는 말씀은 전례 중에 선포되는 
것이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을 작성할 때에는 이 새로운 맥락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강론이 전례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한, 전례 중에 선
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결국, 미사 독서집 해석

72) Cfr. M. WITCZAK, « L’Ordo Missae di Paolo VI.A-II sacramentario », in L’Eucaristia 
(Scientia Liturgica 3), A.J. CHUPUNGCO (ed.), Casale Monferrato 1998, 162: “중요한 것
은, 복음을 읽는 직무자가 주례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이상적이라는 점을 인식
하는 것이다. 보통 강론은 주례 사제가 담당하는 법인데, 강론하는 이는 강론하기에 앞
서 먼저 말씀을 경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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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바로 강론 작성의 방법론을 구성하는 셈이다. 한편, 성찬례 중에 선포되는 말
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사 독서집에 말씀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
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 곧 미사 독서집 현상학의 지식이 전제된다. 따라서 강론 
작성의 방법론을 익히기 위해서는 미사 독서집에 대한 현상학과 해석학을 모두 다
루어야 한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PIL의 전례문 해석학 교수인 R. De Zan이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73) 이 방법론의 구조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전제

1.1. 학습 전에 요구되는 것: ‘미사 독서집 해석학’(hermeneutica Lectionarii 
Missae)은 ‘미사 독서집 현상학’(phenomenologia Lectionarii Misae)74)으로부터 
주어진 풍부한 자료들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독서집 현상학의 지
식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 학습 후에 요구되는 것: 독서집 해석학은 방법론이다. 독서집을 해석하는 
기술을 다루는 것이며 독서집을 해석하는 예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독
서집을 해석하려는 이는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독서집 해석 작업을 부단히 
수행하면서 인내와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3. ‘예식 프로그램’(programma rituale)과 독서집 해석 방법론의 체계는 상응
하지 않는다. 미사 중에는 제1독서, 제2독서, 시편 화답송, 복음의 순으로 진행되
지만, 독서집 해석학에서는 복음이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복음은 육화하신 주님
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으로서 말씀 전례의 핵심에 위치한다. 반면
에, 성찬례의 거행에서는 제1독서, 제2독서, 시편 화답송이 복음을 준비하고 복
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

2. 독서집 해석의 일곱 가지 단계

73) R. De Zan, I molteplici tesori dell’unica Parola. Introduzione al Lezionario e alla lettura 
liturgica della Bibbia, Padova 2008.

74) 미사 독서집 현상학에 대해서는 R. De Zan, 신호철 역, “독서 안에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 그들에게 성경의 보고가 열린다.”, 『신앙과 삶』 22 
(2010) 285-307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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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료를 수집하는 두 가지 단계
  2.1.1. perikoph,75)의 현상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살펴본다.
      2.1.1.1. Incipit76)의 차이를 살핀다.
      2.1.1.2. Explicit77)의 차이를 살핀다.
      2.1.1.3. 삭제된 구절을 살핀다.

  2.1.2. 새로운 맥락을 연구한다.
      2.1.2.1. 목적: 성경주석가와 전례학자가 복음의 본문을 대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며, 이 둘은 각각 그 분야 안에서 유효하다. 성경 안
에 존재하던 복음 본문이 독서집 안에 배치되어 전례로 거행되
면서 ‘주요 주제구조’(thematica principalis)와 ‘보조 주제구
조’(thematica secundaria)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한다.78)

      2.1.2.2. 새로운 맥락 세 가지
          2.1.2.2.1. 문학 맥락: 제1독서, 시편 화답송, 제2독서.
          2.1.2.2.2. 예식 맥락: 입당송, 본기도, 예물기도, 감사송, 영성체송, 

영성체 후 기도.
          2.1.2.2.3. 그날 전례의 맥락: 성찬례와 시간 전례.
2.2.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해를 시도하는 다섯 가지 단계
  2.2.1. 복음을 이해한다: 성경 주석을 참고하되, 성경주석가가 고려할 수 없

는 새로운 성경-전례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2.2.2. 제1독서와 시편 화답송이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한다. 
      2.2.2.1. 성경 주석을 참고하되, 성경주석가가 고려할 수 없는 새로운 성

75) perikoph,란 원문의 일부를 떼어 내어 발췌한 ‘발췌문’을 의미하며, 그 발췌문이 시
작하고 끝나는 장절 또는 그렇게 장절을 구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례학에서 독
서집을 다룰 때에 perikoph,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따온 발췌문 곧 한 독서의 본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독서 시작과 끝의 장절 또는 그렇게 장절이 결정된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전문용어이므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보다는 원어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더 낫다고 보인다.

76) 한 perikoph,의 시작구(말머리)를 가리킨다.

77) 한 perikoph,의 마침구(말꼬리; 말끝)를 가리킨다.

78) ‘주제구조’(thematica)란 한 본문 안에 존재하는 여러 ‘주제’(thema)들이 이루고 있는 구
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동일한 본문이라 하더라도 전례맥
락에 따라 주제구조가 달리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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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례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2.2.2.2. 특히, 시편 화답송은 그저 교회가 사랑해온 시편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중심주의’(christo-centrismus)의 시각에
서 해석되어야 한다.

  2.2.3. 제2독서가 다른 독서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한다.
      2.2.3.1. 독서집 현상학에서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2독서의 생

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2.2.3.2. 약한 시기와 강한 시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2.2.4. 독서집의 성경-전례적 맥락과 그것이 formularium79)과 지니는 관계를 

연구한다.
      2.2.4.1. 다른 독서와 복음의 연결 방식
          2.2.4.1.1. 예언적 연결 방식
          2.2.4.1.2. 유형론적 연결 방식
          2.2.4.1.3. 지혜적(교육적) 연결 방식
          2.2.4.1.4. 독서의 제목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적 연결 방식
      2.2.4.2. 말씀 전례의 주제구조와 formularium의 관계
  2.2.5. 전례주년의 맥락 안에서 formularium을 이해한다.
      2.2.5.1. 독서집 현상학에서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2독서의 생

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2.2.5.2. 강한 시기80)와 약한 시기81)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4.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  

1) 말씀의 선포와 경청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말씀을 경청하

는 것은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의 현존을 자신의 내면으로 

79) ‘formula’와 ‘formularium’은 주로 전례문 비평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하나의 기도
문을 ‘formula’라고 하고 같은 전례맥락을 지니는 일련의 기도문들의 집합을 
‘formularium’이라고 한다.

80) 성삼일, 사순시기, 대림시기 등 흔하지 않고 드물면서 성대하고 등급이 높은 시기를 
‘강한 시기’라고 한다.

81) 연중시기처럼 흔하고 등급이 낮은 시기를 ‘약한 시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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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초월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 읽고 공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전례가 거행되기 전의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82) 전례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주님의 초월적인 현존을 바로 느끼고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의 경청이 초월적인 행위로서 전례에 있어 지극히 중요하므로 전례 중에 이
루어지는 말씀의 선포 또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당 차원에서 독서자를 양
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합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그러한 인식에까지는 도달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강론의 중요성과 방법론
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종합보고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제4

장에서 이 논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의견들은 강론이 중요함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으며,83)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촛점을 두고 있다.84)

그러나 강론 작성을 위해서 ‘전례 맥락’이라는 새로운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직
접적으로 언급하는 의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다만 이를 암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의견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무일도 독서기도를 참고한다는 것이다.85)

한편,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은 강론 작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며 이상적
인 방법론이 있고 그것을 학습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86) 

82) 종합보고서, 94: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96: “미사 전에 성경 봉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 100: “미사 전 
성경 봉독하는 경우는 47% 가량이라고 하였다. 도 집에서 봉독하는 경우는 10% 이내이
지만 성당에서 미사 전에 30% 정도가 봉독한다고 하였다. 너무 늦게 성당에 도착해서 
성경을 미리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주중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주일 복음
을 미리 읽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83) 종합보고서, 93: “미사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강론 준비라는 의견이 있었다.”; 
5: “강론 준비에 좀 더 마음과 정성을 들여 성실하게 임하며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84) 종합보고서, 95: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해서 사제들이 해야 할 노력 가운데 신자들은 
마음에 와 닿는 강론, 복음 중심의 강론을 원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 106: 
“그런데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말하고 있는 좋은 강론의 조건은 어떤 예화나 이벤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 중심의 강론이었다. 스스로 체험한 말씀을 보여주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자신의 존재 자체로 살아내는 사제의 강론이 힘을 얻는
다는 것이다.”.

85) 종합보고서, 100: “강론에 참고하는 자료로는 「주석 성경」과 성무일도 독서기도, 교
부들의 말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예화집, 다른 사제의 강론집 등을 이용하고 있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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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강론 작성의 어려움을 막막한 심정으로 토로하는 모습도 보인다.87) 특히 
“강론 소재의 고갈”과 “판에 박힌 형식적인 내용과 반복의 우려”라는 표현에서 많
은 사목자들이 교회 전통의 풍부한 보고에 접근할 방법론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서는 사제단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부록> – 특별히 언급할 미사 전례 지침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지침의 결정체가 바로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이며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IGMR2008이다. ‘결언’을 대신하여, 미사 전례와 관련한 
지침으로서 2004년에 나온 RS와 2008년에 나온 IGMR2008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볼 때,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잘 준수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들을 추려서 제시한다.88)

일반 지침

1. (전례서 준수) 전례는 그리스도교의 경신례로서, 온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느님 안에 일치하는 성사적인 행위
이며, 그 안에서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공적
인 절차와 내용을 전례서에 명시하여 사도좌의 권위로 반포한다. 그러므로 집전 
사제는 전례서에 담겨 있는 예식의 내용과 절차를 숙지하여 준수해야 하며, 법적
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한
다.89)

86) 종합보고서, 100: “강론 작성의 원칙으로는 주일 독서와 복음을 충분히 읽고 성경 주
석과 개인 묵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87) 종합보고서, 101: “강론은 늘, 그리고 할수록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려움의 이유
로는 강론 소재의 고갈, 판에 박힌 형식적인 내용과 반복의 우려, 바쁜 일정, 다양한 매
체 사용의 부담감, 산자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준비, 유명 강론과의 비교 등이 제기
되었다.”.

88) 이 지침은 부산교구 전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2013년 사제성화의 날 부산교구 사제단
에 배포되었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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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 전례법 숙지) 이 지침에서 따로 일일이 언급하지 않는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로마 미사경본」과 그 안에 실려 있는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따르며, 집전 사제는 평소에 그 내용을 숙독해 두어야 
한다.90)

3. (사순 시기와 파스카 성삼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체 전례주년의 절정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주님의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는 성삼일이다.91) 주님
께서는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성삼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
히시고 부활하신”92)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행하는 단일한 축제로서, 성금요일, 성
토요일, 부활 대축일의 삼일로 이루어지며, 성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이 지극히 성대한 삼일 축제의 예식적 차원을 드러내는 전야 미사
이다.93) 첫째 날인 성금요일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하고, 둘째 날인 성토요일에 교회는 주님의 무덤 옆을 지키며, 주님께서 저
승에 가시어 갇힌 영혼들을 해방하심을 기념한다.94) 성삼일의 절정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성야 미사는 셋째 날인 부활 대축일에 속하는데,95) 이는 

89)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4항; 전례 헌장 22항; 구원의 성사 31.59항.

90) 사제 생활 교령 5항.

91) 전례 헌장 5항.

92) 성 아우구스티노, Epistula 55, 14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Series Latina 
34,2); cfr. 1코린 15,3-4; 사도신경: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
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니체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십자
가에 못박혀 수난하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93)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8-19항. 부활 성야 미사의 올바른 이해와 거행을 중심으로 
한 성주간 전례의 개혁은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경신성에서 반포한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통해서이다: Instauratio Vigiliae paschalis, 
1951. 2. 9.; Celebratio instauratae Vigiliae Paschalis ad triennium prorogatur, 1952. 1. 11.; 
Ordo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s, 1955. 11. 30.; Ubinam actiones liturgicae Tridui 
sacri celebrari possint, 1956. 3. 15; Ordinationes et declarationes circa Ordinem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m, 1957. 2. 1.

94) 로마 미사경본, 성 토요일 1항.

95) 로마 미사경본, 부활 성야 4항: “성야 미사는, 설사 자정 이전에 거행한다 해도, 부활 
주일의 미사이다.”. 성삼일 전례와 관련하여 제2차 바티칸 이후 반포된 로마 미사경본에
서 가장 괄목할 부분은 바로, 부활 성야 미사가 성토요일이 아니라 부활 대축일에 속하
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성토요일 자체의 신원도 따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사
실, 1951년에 Instauratio Vigiliae paschalis가 발표된 이후에도, 1955년의 경신성 문헌 
Ordo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s의 일반 교령 5항에서는 여전히 성삼일이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라고 명시하였으며, 1962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본에서도 부활 성
야 미사는 성 토요일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성 토요일 자체의 신원에 대해
서는 달리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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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상 밤에 거행하는 것이기에 빨라도 성토요일 해가 진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고 늦어도 부활 대축일 해가 뜨기 전에는 마쳐야 한다.96) 한편, 파스카 성삼일
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성목요일에 끝난다.97)

4. (공동체의 일치와 구원을 위한 미사) 미사는 사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
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한분이신 주님의 몸을 모시고 하나로 일치하여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는 항상 공동체가 공적으로 정한 시각에 
거행하는 미사에 집전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적인 편의 때문에 혼자서 드리는 
미사를 삼가야 한다.98) 다른 한편, 성당 담임은 낯모르는 사제라도 그가 성무집행
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음이 신중하게 판단된다면 성찬례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
행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99)

5. (미사 거행을 다른 사건에 결합시키는 것에 대하여) 미사 거행을 정치적이
거나 세속적인 사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
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과 연계시켜서도 안 된다. 나아가 성찬례가 참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미사를 단순히 보여 주려는 욕구나, 세속적인 예식을 포
함한 다른 여러 예식의 방식으로 거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100)

6.

7. (매일 미사 집전) 사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고, 하느님의 구원 업
적을 재현하여 세상 구원에 기여하는 미사를 날마다 거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
에는 매일의 미사 거행을 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
어질 수 없더라도 미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
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1)

8. (복장) 사제의 평상복은 ‘성직자 복장’으로서 이는 원래 수단을 의미하며, 

96)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1항.

97)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7-28항.
98)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4-36.254항.

99) 교회법 903조;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00항; 구원의 성사 111항.

100) 구원의 성사 78항.

101) 교회법 904조; 구원의 성사 1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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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할 때에는 적어도 로마식 칼라를 한 정장을 하여야 한다.102) 집전 사제
의 전례복은 평상복인 성직자 복장 위에 입는 개두포, 장백의, 띠 그리고 제의를 
말하는 것이며, 제의는 장백의와 영대 위에 입는데,103) 제의 밖으로 평상복의 목 
부분이 보일 때에는 먼저 개두포로 그 부분을 가린다.104) 부제는 가능한 한 언제
나 장백의와 영대 위에 입는 부제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로마 미사경본의 총
지침」 338항에 제시된 관용은 되도록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105)

9. (전례서 공경) 전례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경 말씀과 그 말씀
으로 빚어진 교회의 공적인 기도문을 담고 있으며, 전례 거행 안에서나 밖에서나 
실제로 천상의 실재를 드러내는 표지와 상징이 되는 것이니, 그에 어울리는 참된 
품위와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106) 따라서 합당하게 출판된 미사경본과 
독서집 외에 낱장으로 된 인쇄물이나 「매일 미사」 같은 잡지를 전례용으로 사
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대체 성가의 선택) 입당송과 영성체송을 대체하는 성가와 그 외의 미사 
거행을 위한 성가는,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은 성가집 또는 기한부로 교구 주교의 
승인을 받은 성가집이나 성가 중에서 그날 전례문에 가장 어울린다고 보이는 것
을 선택한다.107)

11. (본성상 노래하는 부분) 입당송, 자비송, 대영광송, 시편화답송, 복음 전 환
호, 거룩하시도다, 마침 영광송과 아멘,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송 등은 그 본성
상 낭송하기 보다는 노래하는 것이 합당하다. 적어도 주일과 의무 축일에 거행하
는 미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노래하도록 배려해야 한다.108)

102) 교회법 284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5조; 주교 성성, 주교의 사목 직무를 위한 
교령 80항.

103)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37항.

104)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36항; 구원의 성사 122항.

105) 구원의 성사 125항.

106)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49항.

107)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48항.

108)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4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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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침묵) 미사 거행 중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느님 은
총을 신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적이다.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
탁하는 자세는 미사 거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며,109) 이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소리
를 내고 듣는 것을 그치는 침묵으로 드러난다. 이 거룩한 침묵은 전례 거행의 중
요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하는데, 전례를 거행하는 도중에 침묵이 그 바탕
을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미사 전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성당, 제의실 
및 그 주변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110)

13. (집전 사제의 언행) 주례 사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함께 모인 공동
체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치며,111) 유일한 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상이 
된다.112) 따라서 사제는 무엇보다도 거행되는 파스카 신비가 신자들의 마음에 경
탄과 경의로움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여야 한다.113) 
특히, 미사 중에 하느님께 불경스럽고 공동체에게는 분심이나 악한 표양을 주는 
거친 말이나 행동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14. (예식 거행의 장소) 주례 사제가 시작 예식114)과 강론, 신경 및 보편지향기
도115)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 및 마침 예식116)을 거행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
례자석이다.117) 말씀 전례 때에는 독서대가 예식 거행의 중심이 되고,118) 성찬 전
례 때에는 제대가 중심이 된다.119)

109) 미사 독서 목록 지침 9항.

110)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45항.

111)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2항.

112)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72항; 전례 헌장 7항.

113) 구원의 성사 33항.

114)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24항.

115)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36-138.309항. 강론, 신경, 보편지향기도는 주례자석에서 하
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독서대에서 할 수도 있다.

116)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65항.

117)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10항.

118)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09항.

119)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96-29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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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대의 준비) 전례 거행 중이든 아니든, 제대 위나 옆 또는 뒤쪽 벽에 십
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단 하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120) 시작 
예식과 말씀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에 제대 위에는 그 중심에 모신 복음집과 촛
불 외에 다른 것을 가능한 한 올려놓지 않는다.121) 제대의 장식은 전례시기에 맞
게 절도를 지켜야 하며, 특히 사순 시기에는 제대의 꽃 장식이 금지된다. 꽃 장
식이 제대 위로 올라와서 회중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122)

시작 예식

16. (입당 성가) 입당 행렬에 동반하는 성가는 성호경과 인사 전에 위치하지만 
미사 전례에 있어서 본연의 시작기도이다.123) 행렬에 맞추어 성가의 길이를 조절
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너무 짧아서 형식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17. (제대에 대한 인사와 경의) 제단에 이르러 사제와 부제와 봉사자들은 제대
에 깊은 절을 한다. 이어서 공경의 표시로 사제와 부제는 제대에 입을 맞춘다.124)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입을 맞추는 공경의 표시를 깊은 절로 대체할 수 있다.

18. (늦게 도착한 공동 집전 사제) 공동 집전 미사에서는 미사가 이미 시작되
었으면 아무도 공동 집전에 들어갈 수 없고 허용되지도 않는다.125)

19. (독서자의 자리) 독서자는 봉사자로서 정해진 전례복을 입고 다른 봉사자
들과 함께 행렬하여 제대에 깊이 절한 후 자기 자리로 간다.126) 독서자의 자리는 
제단 안에 위치하며, 독서대로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127)

120)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17.122항.

121)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06항.

122)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05.307항.

123)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9-41.48항; A. Bugnini, La riforma liturgica (1948-1975) 
(Bibliotheca Ephemerides Liturgicae Subsidia 30), Roma 1997, 368.

124)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49항.

125)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06항.

126)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9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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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복음집) 전례는 언제나 오직 하나이고 같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며, 
교회는 초기부터 성경, 특히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으니, 특히 
성찬례 거행에 있어서 복음집은 말씀 전례의 중심으로서 특별한 경의로 모신다. 
입당 행렬에서 부제는 복음집을 조금 높이 받쳐 들고 주례 사제 앞에 서서 제대
로 나아간다.128) 제대에 이르러 경의를 표시하지 않고 곧바로 제대에 다가서서 복
음집을 제대에 놓인 거치대 위에 안치한다. 그 다음 사제와 함께 제대에 입을 맞
추며 경의를 표시한다.129) 부제가 없을 때에는 독서자가 복음집을 들고 행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례 사제 바로 앞에 서서 가며,130) 제대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제대로 다가서서 제대 위에 복음집을 안치한 후 깊은 절을 하고 제단 안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간다.131)

21. (성수 예식) 주일, 특히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참회 예식 대신에 경우에 따
라 세례를 기념하는 성수 예절을 할 수 있다.132)

22. (주님 만찬 미사의 대영광송) 성 목요일 저녁에 거행하는 주님 만찬 미사
는 성삼일의 신비를 예식적 차원에서 기념하는 것이며, 다가온 부활의 기쁨을 미
리 맛보는 전야제이다. 이 미사 중에 부르는 대영광송은 부활 성야 미사의 대영
광송과 같은 방식으로 장엄하게 노래하니, 노래하는 동안 성대한 오르간 반주를 
할 수 있고 종을 울릴 수 있다. 오르간과 종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시점은 대
영광송 도중이 아니라 대영광송이 모두 끝난 다음이다.133)

말씀 전례

127)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95항.

128)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72항.

129)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73항.

130)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20.194항.

131)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95항.

132)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51항.

133) 로마 미사경본, 주님 만찬 저녁미사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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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말씀 선포)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태초부터 하느님의 
말씀이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셨다.134) 말씀 전례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느
님의 말씀이시니 바로 말씀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이시다. 미사 중에 독서를 경
청하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여 그 내용을 이해하는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
서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 현존하시는 주님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마음 안에 
영접하는 초월적인 행위인 것이다.135) 선포되어야 할 말씀을 신자들이 함께 소리 
내어 낭독하는 것은 이러한 초월적인 경청을 모르는 소치이며, 말씀의 현존을 일
상적인 정보로 치부해 버리는 불경이다. 독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문을 읽
는 것은 미사의 준비 단계에서 미리 해두어야 할 일이지 전례가 거행되는 중에 
할 일은 아니다. 미사 중에 복음은 부제 또는 사제만이 선포할 수 있으며, 그 외
의 독서는 독서자가 선포한다.136)

24. (독서자) 제단 안에 마련된 자리에 있던 독서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
면 절할 필요 없이 바로 독서대로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137) 말씀 선포가 끝난 후
에도 절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말씀 선포에 있어서 절은 복음 
선포에만 유보되어 있으니 이는 복음에 특별한 경의를 드리려는 것이다.

25. (시편 화답송) 시편 역시 성경에 속하며, 시편 화답송은 말씀 선포에 속한
다. 시편 담당자가 시편 구절을 선포하면 회중이 후렴으로 응답하는 것이 화답송 
형식이다. 시편 화답송을 선포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독서대이며,138) 노래 가사
인 시편의 본성 때문에 시편은 노래하여 선포하는 것이 권장된다.139) 말씀 선포인 
시편 화답송의 본문을 규정된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다른 본문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140)

134) 요한 1,1.

135) 미사 독서 목록 지침 9항.

136)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59항.

137)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28.196항.

138)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09항; 미사 독서 목록 지침 22항.

139) 미사 독서 목록 지침 20항.

140)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61항; 구원의 성사 6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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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복음 선포와 강론) 주례자는 선포되는 복음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으로 현
존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모신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고유한 임
무인 강론을 한다.141) 따라서 부제 혹은 공동 집전 사제가 있다면 그가 복음을 선
포하여 주례 사제가 합당히 강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142)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부제 또는 공동 집전 사제가 독서대로 가
기 전에 주교에게 강복을 받으며,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부제도 그렇게 한
다.143) 그러나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공동 집전 사제가 복음을 선포하거나 공
동 집전 사제가 없어서 주례 사제가 직접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독서
대로 가기 전에 “제대 앞에 나아가”144) 고개를 숙이고 하느님의 강복을 청하는 기
도를 바친다.145)

27. (복음 선포 행렬) 복음을 선포하는 이는 제대 위에 있는 복음집을 조금 올
려 받들고 향로와 촛불을 든 봉사자들과 함께 독서대로 가는데, 이때 참석자들은 
독서대를 향하여 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특별한 공경을 표시한다.146)

28. (강론의 내용) 미사 중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날 전례의 맥락 안에서, 파스
카 사건에 담겨 있는 구원 신비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정한 하나를 주제로 부각
시킨다. 강론은 바로 이 주제에 바탕을 두고서 신앙의 신비와 교회 생활의 규범
을 설명하는 것이므로,147) 말씀이 전례 안에서 드러내는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개
인적인 소견들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치나 세속적인 주제들만 다룬

141)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66항.

142)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59항; M. Witczak, « L’Ordo Missae di Paolo VI.A-II 
sacramentario », in L’Eucaristia (Scientia Liturgica 3), A.J. Chupungco (ed.), Casale 
Monferrato 1998, 162: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읽는 직무자가 주례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
이어야 이상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보통 강론은 주례 사제가 담당하는 법인데, 
강론하는 이는 강론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경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143)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12항.

144) ‘제대를 향하여’(versus ad altarem) 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제가 주교 앞에서 축
복을 청하듯이 “제대 앞에서”(ante altarem) 몸을 숙여 기도하며 주님의 강복을 청하는 
것이다.

145)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75항.

146)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33항.

147)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65항; 구원의 성사 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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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현대의 거짓 종교 풍조에서 나온 개념들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148)

29. (강론의 위임) 강론은 원칙으로 주례 사제가 한다.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어떠한 경
우에도 결코 맡길 수 없다.149)

30. (신앙고백) 사도 신경은 니체아 신경보다 더 오래된 본연의 신앙고백문으
로서 동서방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의 육화로부터 수난, 부활, 
승천, 성령강림에 이르기까지 파스카 사건에 대한 신앙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
다.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사도 신경이 권장된다.150)

성찬 전례

31. (감사기도 양식의 선택) 감사기도는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65항에 
제시된 규범에 따라 선택한다. 다만 신자들이 감사기도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익혀
서 주례 사제의 기도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전례사목적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32. (성체 성혈 축성 때에 성체께 드리는 경의) 성체와 성혈이 축성되는 동안
에는 성체께 경의를 표시하며, 성체께 드리는 경의의 표시는 무릎을 꿇는 것이
다. 감사기도 마다 기도문이 다르고 기도 중에 무릎을 꿇으면 다소 번잡할 수 있
으므로, “거룩하시도다” 다음에 무릎을 꿇어서 마침 영광송 끝의 “아멘” 환호를 
외친 후에 일어선다. 합당한 이유로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이들은 축성 뒤 주례 사
제가 성체께 경의를 표시할 때 함께 깊은 절을 하여야 한다.151)

33. (성찬제정문과 축성 말씀 낭독) 감사기도에 나오는 성찬제정문과 축성 말

148)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좌 정기 방문’차 로마에 온 미국 주교들에게 한 훈화, 1993. 5. 
28., 2항: 사도좌 관보, 86 (1994), 330.

149)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66항; 구원의 성사 65-66.161항.

150) 로마 미사경본 미사통상문 19항.

151)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42.27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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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은 “또렷하게 명백하게”152) 발음한다.

34. (감사기도를 낭송하는 공동 집전 사제의 목소리) 공동 집전은 단순히 함께 
집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례 사제가 드러내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모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153) 따라서 주례 사제는 뚜렷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낭송해
야 하며,154) 반면에 공동 집전 사제는 자신의 목소리가 주례 사제의 목소리를 가
리지 않도록 낮은 소리로 기도문을 낭송해야 한다.155)

35. (전구) 전구 부분에서 개인의 이름을 부르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개
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임의로 전례문을 고쳐서는 안 된다.156)

36. (평화의 인사) 로마 예법에서 평화의 인사는 서로 화해하거나 죄를 사면하
는 예식이 아니다. 이는, 이제 한 분이신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교황과 주교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일치하고, 산 이와 죽은 이가 일치하며, 지상
의 전례 공동체와 천상의 전례공동체가 일치함을 드러내는 장엄하고도 장중한 
인사이다.157) 따라서 이 인사를 떠들썩하고 번잡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가
까이 있는 이들하고만 차분하게 평화를 표시한다.158) 이때 사제는 봉사자들과 평
화의 인사를 나누며 늘 제단에 머물러야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까이 
있는 신자 몇 사람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다.159)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상 공동체
에서 천상 공동체로 이어짐을 드러내는 장례 미사야 말로 평화의 인사가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니, 장례 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생략하는 잘못된 관행은 즉
시 중단해야 하며, 더욱이 평화의 인사는 미사 예식에서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

152) 로마 미사경본, 미사 통상문 89.102.110.119항: “distincte et aperte”.

153)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72항; 전례헌장 7항.

154)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32항.

155)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18항.

156) 구원의 성사 51.59항; 성체 신비 공경 규정에 관한 훈령 5항; 요한 바오로 2세, 25주
년 13항.

157) 구원의 성사 71항.

158)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82항.

159)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54항; 구원의 성사 7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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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7. (성체 분배) 성직자는 정규 성체분배자로서 스스로 성체를 영하고 신자들
에게 성체를 분배한다. 평신도가 스스로 성체를 영하거나 다른 이에게 건네주어
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성직자가 분배해 주어야 한다.160)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성
직자만으로 성체를 분배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다. 즉, 성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자신은 성체분배를 하지 않으면서 그 직무를 
비정규 성체분배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161)

38. (양형 영성체) 부제라 하더라도 성체를 성혈에 적셔서 영하는 방식으로는 
스스로 영할 수 없으며,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고 주면 “아멘” 하고 응
답한 후 영한다.162) 신자들에게 양형으로 성체를 영해줄 때에 사제가 성합을 들고 
부제는 성작을 들고서 사제를 돕는다.163)

39. (영성체 성반의 사용) 신자들의 영성체에 성반을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제
병이나 그 조각이 떨어지는 불경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164)

40. (분배하지 말아야 할 것) 전례서의 규정에 반하여, 거룩한 미사 거행 중이
나 또는 그 이전에, 축성되지 않은 제병이나 다른 음식이나 물품을 성체분배 하
듯이 나누어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관행은 결코 로마 전례 전통과 일치하지 
않으며, 교회의 성찬 교리와 관련하여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
다.165)

마침 예식

160)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60항; 구원의 성사 94항.

161)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62항; 구원의 성사 88.157항.

162)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59항.

163)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284항.

164)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118항; 구원의 성사 93항.

165) 구원의 성사 9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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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감 훈화와 공지) 마감 훈화나 공지는 마침 예식의 강복 전에 하되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되도록 간략하게 한다.166)

42. (백성을 위한 기도와 장엄 강복)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파견 직
전의 강복으로 ‘백성을 위한 기도’나 ‘장엄 강복’을 하여 더 성대하게 예식을 끝
맺을 수 있다. 특히 사순 시기에는 매일 고유한 백성을 위한 기도가 마련되어 있
다.167)

43. (파견) 파견은 공동체의 전례를 신자들 개인의 일상에로 연결하는 것이니,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기도인 전례에 참석했던 신자들이 이제 그들의 개인 기도
와 일상으로 돌아가 전례 중에 받은 은총과 소명을 되새기며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다.168) 따라서, 일단 파견하였으면 더 이상 공동체의 기도를 바치게 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개인 기도와 묵상 안에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특히 성당 주변이 시끄럽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마 예법의 성찬례에
는 원래부터 ‘파견 성가’라는 것이 없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언급이나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 역시 
공동체의 기도로서 전례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퇴장 행렬이 이루어지는 동안 
오르간을 연주한다거나 성가대가 노래하여 신자들의 묵상을 돕는 것이 파견의 
의미를 올바로 드러내는 로마 예법의 원래 모습이다. 혹시 따로 바쳐야 할 기도
가 더 있다면 되도록 미사 중 보편 지향 기도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며, 미사 
후에 다른 전례가 이어진다면 강복과 파견을 그 뒤로 미루어야 한다.

44. (퇴장 행렬) 사제와 부제는 제대에 입을 맞추거나 깊은 절을 한다. 그 다음 
사제, 부제, 다른 봉사자들이 제대에 깊은 절을 한 후 행렬하여 제대에서 물러나
온다.169)

166)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90항의 ㄱ).

167)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90항의 ㄴ).

168)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90항의 ㄷ).

169)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90항의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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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발표 



- 64 -

□ 성직자 패널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원리와 제안” 논평

윤종식 신부(가톨릭대, 의정부교구)

한국천주교회는 양적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총인구 대비 천주교 신자 비율
은 2002년 9.0%에서 해마다 상승하여, 2012년에는 10.3%(536만 1369명)에 이르
고 있다. 그러나 미사 참여율은 2002년에 26.5%에서 2012년 22.7%로 하락하였
다. 이제는 4분의 1도 안 되는 신자만이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번성
했던 유럽교회가 시대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쇠퇴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
는 주일미사 참여율 저하라는 쇠퇴 징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신앙의 아름다
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교회 구성원들이 주 예수님께 새로이 마음을 돌려 
신앙을 재발견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증언하는 믿을만한 증인이 되는 
데 이바지 하려고 작년 10월11일부터 시작된 ‘신앙의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미래를 준비하
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전례헌장 10항)라고 천명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에 
대한 가치가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를 주일미
사 참례로 가늠하고, 안된다면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 사목연구소는 4개월간에 걸친 전국 
16개 교구에 토론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발표자에게 의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 전례신학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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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는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전례신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거기에서 찾아낸 원리를 기준으로 종합보고서를 평가하였다. 

발표자는 구원과 연결하여 전례의 활성화를 ‘전례에 참석하는 이들이 신비로 현
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전례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례 안에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밝혀내기 위해 1) 전례의 경신례적 특성, 2) 전례의 중심인 성찬례의 제정과 
본질, 3) 파스카 사건의 기념인 주일미사와 파스카 삼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
국에는 전례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
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경신례는 본래 반복, 숙달, 상승을 통하여 절대의 경
지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경신례에 참여하는 종교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
는 것이며.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그 종교에 주어진 경신례의 형(forma)을 최선을 
다해 다듬고 정련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엄한 반복’(ripetizione solenne)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교 전례도 이
런 경신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2. 발표자의 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

이러한 전례신학적 원리를 기준으로 발표자는 ‘다양한 방법의 전례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전례신학적 원리를 잘 모르는 가운데 행해진 노력이라고 조심스럽
게 평가한다. 특히 장엄한 반복을 통한 상승에 있어서 무료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맹목적인 새로움을 찾는 노력은 최선의 전례형태를 찾으려는 노력과는 구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최선의 전례형태를 찾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교도권에 맡
겨져 있기에 교도권의 결정을 존중하고 충실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
조한다. 본당 신부는 반복되는 전례행위에 대한 역사와 의미 등을 밝혀주고 그 영
적인 효과를 알려주는 ‘전례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상승을 도모해야 하는 역
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전례교육에는 전례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환시키는 내
용이 필요하며 그 예로 주일미사와 성삼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역사적, 문헌적 
분석과 내용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를 전례 안에서 신비의 모습
으로 현존하시는 그분과 영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 전제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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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인간 감각의 딜레마를 넘어선 성령의 은총을 
통한 인간 감각의 성화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마태 17,1-9; 마르 9,2-10; 루
카 9,28-36)를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을 초월적으로 변하게 한 것이라는 인상적인 설명을 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수동성을 향한 적극성을 말하면서 이에 필요
한 ‘거룩한 침묵’을 적절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전례봉사자는 Animator 라고 하며, 학교처럼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노력
하기 보다는 전례에서 곧바로 느끼고 은총의 힘으로 초월에로 열리는 인간의 감성
을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 전에 신자들이 모두 복음을 함께 낭독하고 미사 후에는 
성월기도나 다른 필요한 기도를 하기 보다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성령에게 자신
을 맡기는 수동성을 통한 수용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   

3. 발표자의 우려와 제안에 대한 의견

발표자는 기본적인 전례학적 신학 원리를 인간학적 관점에서 일관된 맥락을 가
지고 정리를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과 경신례의 반복-숙달-상승이라는 특성을 전례에 적용하여 ‘장엄한 반복’을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그리스도교의 목적성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본당이라는 사목현장에 있는 사제들이 놓치기 쉬운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존중
을 일깨워주었다. 전례교육의 측면이 사제들에게도 해당이 되어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함에 있어서 전례서에 제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권
고에 동의를 한다. 

기본적인 원리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
으로는 일선 사목자들의 고민과 노력에 대해서 조금은 일방적인 판단이 아닐까 라
는 생각이 든다. 

첫째, ‘다양한 방법의 전례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무료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맹목적인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하면서 예로써 ‘평화의 인사를 매번 다
른 방법으로 실시’, ‘봉헌 시간에 구역별 또는 가족별로 봉헌’을 들었다. 이러한 노
력은 단순한 무료함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움이기보다는, 평화의 인사와 봉헌이라는 
큰 틀에서 참여의 능동성과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사목적 노력이라 하겠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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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도 역시 한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시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형태를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음도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 

둘째,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함에 있어서 전례서를 숙지하고 숙지한 것을 충실하
게 지켜야 한다는 적절한 지적과 집전 사제들을 위한 전례교육의 필요성 강조는 
매우 의미가 깊다. 그러나 사제들을 위한 전례교육을 주교회의나 교구차원에서 어
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제안이 없어 조금은 아쉬웠다. 

셋째, 신자들을 위한 전례교육이 전례에 대한 예규주의(Rubricismus)적 인식에
서 파스카 신비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라는 이해로 전환된 관점에서 전개할 필요
성을 전제한다. 거기에 하느님과 인간과의 소통을 초월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령에게 의탁하는 수동적이며 영적인  수용을 말한다.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기본
적으로 동의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에 대한 제안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리고 원리와 현실과의 간격에서 오는 괴리감은 
어쩔 수 없다.  

넷째, 종합보고서에 나타난 의견들은 강론 작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며 이상적
인 방법론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학습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강론 소재의 고갈”과 “판에 박힌 형식적인 내용과 
반복의 우려”라는 많은 사목자들의 어려움 호소에서 찾고 있다. 저는 좀 다른 의견
이다. 많은 사목자들이 이상적인 방법론을 알고 있으면서 학습하려는 인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학교 과정에서 이미 설교학(이와 유사한 과목)에서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곧 방법론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일 것이다. 강론 소재의 고갈이나 판에 박힌 형식적인 내
용과 반복의 우려는 강론을 좀 더 잘 준비하려는 사목자들의 고민일 것이다. 

4.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제안

각 교구별 토론결과 종합 보고서와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보면서 한국천주교 현
실이 주일미사 참여를 통해서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당 주임신부를 하면서 저 자신이 고민했던 것들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목자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
주의와 산업화로 인한 소가족화와 물질주의로 인한 사회적인 흐름에서 천주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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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한국천주교회 선조들에 비해서 신앙의 질적 약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겨나가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예전 보다 더 해야 한
다는 자각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각에서 본당 공동체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긴밀한 유대와 
친교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레저산업이 발달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주일에 성당에 나오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일미
사 참여가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 만남, 또는 휴식을 방해하
는 요소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주말 근무하는 직장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상
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신자들 간의 관계가 가족과 
같은 긴밀한 유대와 친교로 돈독해져야 한다. 그럴 때 주일미사 참여는 자발성을 
띄게 되고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사목자와 수도자가 교우들을 섬기는 겸손된 자세와 전례준비와 거행에 
힘쓰는 자세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은 결실을 희망할 수 있다.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일은 사제가 할 일이 아니라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라는 깊은 
인식 아래 사제는 신자들을 성체께로 가도록 안내하고 인도 할 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교구별로 사제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제총회 또는 연수를 활용하고 전례전문가를 동원하여 『미사경본 총지침』에 
대한 해설과 최근의 교황청 문헌들을 중심으로 전례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하는 것
이다. 또한 몇몇 교구에서는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전례의 구체적인 실행들에 대
한 일관된 교구 규정을 정하고 교육하여 본당별, 사제 마다 다른 실행에 따른 혼
돈을 줄였는데, 이는 아주 좋은 실행이라 생각한다. 

신자들을 위한 전례교육에는 본당의 전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자재교육 
차원과 전례봉사자들을 위한 약간은 전문화된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가지 모
두 전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데, 문제는 전문강사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
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본당이나 지구(지역구)의 사
제들이 강의를 하고, 전례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아무래도 교구차원에서 전문가를 
동원하여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전례 교육 내용에는 전례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온전한 참여를 독려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잘 준비된 전례거행은 또 다른 전례교육이다’라는 말이 있다. 주례자는 전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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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례분과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전례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각 전례단체(성가대, 제대회, 독서단, 해설단, 전례
꽃꽂이 등)들의 현황보고 뿐 아니라, 본당의 전례거행들을 미리 점검하고 자체 전
례교육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세례나 견진, 파스카 삼일 등 본당의 큰 전례에는 실
습에 주례자가 꼭 참석하고 전체적인 진행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잘 준비된 전
례거행은 참여한 신자들에게 전례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은총 체험을 일으키는 전례
교육의 장이 된다. 

활성화된 전례거행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지닌 교회를 더욱 생명력 있는 공동체
로 거듭나게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는 지난 전교주일담화문에서 “성숙한 공동
체는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전례 안에서 기쁘게 거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외딴 곳’에, 특히 아직 그리스도를 알 기회를 갖지 못
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느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시며 교회의 선교사명을 
상기시킨다. 세상의 복음화가 목적인 교회는 신앙(Lex credendi, 믿는 규범)을 고
백하는 것과 전례(Lex orandi, 기도하는 규범) 안에서 기쁘게 거행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Lex vivendi, 사는 규범)이라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고리가 순환반복
하며 상승할 때 성숙된 신앙생활이 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
는 선교의 열정이 생김을 교황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황 성하의 말씀을 기초로 한국천주교회가 복음화를 위한 오늘과 같
은 노력들이 계속되어 내적, 외적 복음화의 결실들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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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자 패널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원리와 제안” 논평

손정명 수녀(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한국교회
의 사목적 쇄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긍정적 표현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가톨릭의 냉담자 증가 및 다른 종교집단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이러한 사목적 차원의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도 좋은 모범이 
되리라 기대한다. 먼저 신호철 신부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인 숙고
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신호철 신부님께서는 사목연구소가 제출한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교구별 토론
결과 종합 보고서를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전례신학적인 원리를 제시
했다. 그리스도교 ‘경신례’에 관하여 1장에서 경신례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2장에
서 구원 역사상 마지막 시대의 시작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3장에서
는 전례의 핵심인 ‘주일 미사’를 파스카 사건과 성삼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4장에
서 전례 성사성이 구현되는 원리를 은총과 신앙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 감각의 
성화에 중점을 두어 언급했으며 5장에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론의 임박한 
내적 준비와 강론 작성을 위한 합당한 방법론을 다루었다.

신 신부님은 무엇보다 ‘주일 미사 전례활성화’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주일’은 
그리스도교 전례력의 핵심이며 미사 전례는 모든 전례의 중심이고 전례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전례가 그 본연의 결실을 맺도록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했다. 전
례의 결실은, 전례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신비체의 공적
인 기도에 참여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일치하고 결국 삼위일체이신 하
느님 안에 온전히 녹아 들어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결합하는 것이며, 이를 ‘구
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례의 활성화란 ‘전례에 참석하는 이들이 신비로 현존하
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전례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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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초월적인 은총을 인간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먼저 인간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시작하신 것은 그 인간적인 수준에 영원히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
라 인간을 초월적인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는 전례 안에서 신비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이시다. 다만 제자들의 눈이 
인간적인 감각의 제약으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느님의 은총으
로 그 인간적 감각이 성화되어 비로소 예수님의 초월적인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뿐이다. 하느님께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었으
며,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거룩하게 변모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초월적으로 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전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
기 위해 우리의 인간적 감각이 성화되도록 하느님께 우리를 내어드림이 중요한 것
을 보았다. 하느님 체험의 길은 다양하지만 전례 안에서 하느님 체험과 연관 지어 
신 신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는 자세는 미사 거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는 무엇
보다 인간이 소리를 내고 듣는 것을 그치는 침묵으로 드러난다고 하시면서 미사 
전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성당, 제의실 및 그 주변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감성과 하느님 체험을 깊이 연관시킨다면 미사 전
에 침묵만이 말씀에 경청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침묵을 지킬 
수 도 있지만 성경읽기와 그 날 복음 읽기 등도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기 때문이
다.

- 성찬례는 같은 주님의 몸을 모시고 신자들이 하나로 일치하는 성사이기 때문
에, 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되도록 제대와 감실이 신자들의 시선에서 겹치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성찬례가 거행되기 전에 감실을 
비우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 그 앞에 함께 모여 
있는 제대에는 이미 축성된 성체가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셨다. 감실에 보관되
는 성체는 봉성체용을 위해서와 미사 때에 부족한 성체의 보충을 위한 비상용으로
도 모시고 있는 현실에 적합한 더 좋은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 강론 역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관람처럼 되
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강론 때에 파워포인트나 동영상
들을 이용하는 것은 전례를 수업이나 관람처럼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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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 그런데 어느 신부님께서 주일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서 강론을 하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개인적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강론시
간에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지 아니면 그의 사용법상의 문
제를 의미하셨는지 알고 싶다.

- 신 신부님께서 제시하신 강론작성법에 의하면 매번 같은 복음이 나올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강론을 해야 하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 제안사항

-사목지침서의 변경은 조심스럽게 여러 각도에서 숙고함이 요구된다고 본다. 16
개 교구 가운데 12개 교구만이 토론에 응답을 했고, 토론자들이 사제들 중심이며 
응답한 교구에서 절반인 6개 교구만이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었
다. 그리고 토론의 방식과 결과 종합방식 등이 교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종
합하고 어떤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기에는 우선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
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목적 방법 등을 몇 개의 부분
으로 나누어 몇 년간의 계획을 세워 실시해보고 평가하고 나서 차츰 지침서 마련
을 여유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종합보고서가 수집된 결과를 분
석하여 모두 6개 항목, 즉 ‘주일 미사 준비를 위한 노력’, ‘전례 교육’, ‘본당 전례
위원회 운영’, ‘성경 봉독과 강론’, ‘능동적인 미사 참여’, ‘성찬례와 친교의 공동체 
실현’으로 분류한 것을 좀 더 보완하여 계획과 실행을 해보는 것이다.

- 신자들이 주일 미사 활성화와 연관되어 사제들에게 기대하는 면은 마음에 와 
닿는 강론, 복음 중심의 강론을 원한다가 가장 많았고 미사 전례에 집중하여 정성
을 다하는 사제,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원한다고 했다. 이것은 신
자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영적으로 맑게 살고자 하는 자세를 나타낸다는 면에
서 벌써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학력 신자들이 많은 오늘의 현
실에서 사제들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여 그들에게 사목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제들의 영성생활을 강화하며 신자들에게 위로와 
용기, 희망을 주는 강론을 하는 질적인 심화작업을 하도록 돕는 교구차원의 도움이 



- 73 -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 보고서에 의하면 강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듣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받고 있는 응답마저 신자들의 일반적 반응과 개인적 의견 전달에 
그치는 것이다. 사제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좀 더 나은 강론을 위해서는 제
3자가 주는 피드백을 얻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은지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이 든다. 

- 고백성사는 영적동반의 측면에서 아주 영향력이 강하므로 우선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 체험이라는 긍정적 체험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어려움과 갈등을 들어주고 
사죄경을 해줌의 효과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영적 유산의 하나이다. 따
라서 영적 유산을 잘 살기 위해서는 보고서에서 나오듯이 고백소의 거리적, 시간적 
편리성도 중요시해야 하며 고백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의 사목적 자세 측면에도 
좀 더 숙고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전례봉사자들을 위한 기능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들을 위한 
영적생활을 위한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내적 하느님 체험 없이 외적 
봉사활동에 치중하다보면 인간적 부족함이 강조되어 사제의 관심 받기위한 경쟁 
또는 서로 간에 시기 질투나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 주일 미사 활성화를 위해서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킴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 
곳에서 전례봉사자를 육성시키면 전례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크기 때문이
다. 또한 행사나 이벤트 위주보다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냉담자들
을 돌보거나 예비자 모집과 그들을 동반하거나 및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
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공동체 안에서의 친교는 본당 신자들 간의 교
제를 위하는데 직접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 전례활성화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가라고 본다. 교중 미사에는 보통 
성가대와 악기, 마이크가 있지만 회중의 적극적인 성가 참여를 위해서는 성가의 명
확한 가사전달과 악기와 마이크 사용상의 섬세한 면이 좀 더 숙고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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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 패널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평신도의 입장에서 

            
김문태 교수(가톨릭대 ELP학부대학)

 
1. 머리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가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
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47항. 
이하 전례헌장)라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
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여 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
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전례헌장 48항)고 덧붙이고 있다. ‘성찬례가 그
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4항)이므로 미사
는 그리스도인의 삶 한가운데 놓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의 주일미사 참례자 수는 계속 줄어들
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2>(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회 신자의 주일미사 참례자 수는 22.7%에 불과하다. 2012년 12월 31
일 현재 한국 천주교 신자 5,361,369명 중 불과 1,219,307명만 주일미사에 참례하
고 있다는 것이다. 미지근한 신자, 냉담한 신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심각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국 천주교회는 1960년대 이후 부정과 독재
로 얼룩진 정치상황을 거치는 동안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1코린 4,11) 이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정신적 안식처와 사
상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신자 수가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다. 그러
나 소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이 더 이
상 지속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ㆍ단기 냉담자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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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올해 넉 달에 걸쳐 전국 16개 교

구를 대상으로 ‘주일미사 전례 거행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을 요청하여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교구별 토론결과 종합 보고서>(이하 토론보고서)를 발간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패널은 이 토론보고서를 기반
으로 하여 신자들이 주일미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
을 가지고 주일미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평신도로서 40여년간(1972년 세례성사, 1977년 견
진성사) 여러 교구(인천교구, 춘천교구, 서울대교구)의 여러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2. 주일미사의 내적 측면 

1) 말씀 전례 부분

(1) 사제의 태도
토론보고서(94-95쪽, 이하 쪽수만 밝힘)에 따르면 향후 전례 활성화를 위해 기울

여야 할 사제의 노력으로 ‘정성스럽고 경건한 전례 거행’을 최우선(25%)으로 하고 
있다. 신자들이 미사 중에 감동받는 부분 역시 ‘사제들의 정성스럽고 경건한 전례 
집행 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제가 미사 중에, 혹은 미사 직전
이나 직후에 일반신자나 봉사자를 향해 화내거나 꾸짖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상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강론 내내 꾸지람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성내거
나 나무라는 모습은 ‘십자가의 희생 제사이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
한 친교의 잔치’(『가톨릭 교회 교리서』, 1382항)인 미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주일미사를 궐하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일미사의 주례자인 사제가 지시적・명령적・강압적・위압적 태도로써 신자들
에게 죄책감과 의무감만을 고취한다면, 신자들 입장에서 그러한 미사에 참례하고 
싶은 생각이 반감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역정을 내거나 찡그리고 있다면 누가 그 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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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
제이다. 세파에 지친 신자들이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 대리자인 사제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미사가 ‘친교의 잔치’인 만큼 기쁘고 즐거
우며, 나아가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순시기를 제외한 주일
미사 때, 될 수 있으면 밝고 경쾌한 성가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 가능하다.  

(2) 강론
전례 활성화를 위해 기울여야 할 사제의 노력으로 강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는 의견이 사제의 입장에서는 7.9%(95쪽)인데 반해, 신자의 입장에서는 24%(96쪽)
로 가장 우선시 되고 있어 주목된다. 강론은 그 주일의 독서와 복음을 쉽게 해석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현재화 내지 자기화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면은 그 주일의 독
서나 복음과 관련하여 사제 자신이 겪었던 경험담을 곁들이는 강론이 신자들에게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때 강론은 신자들에게 의미 있
는 시간이자 나아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독서와 
복음 내용이 명확하게 신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독서 봉사자나 사제가 독서와 
복음을 낭독할 때 크고 또렷한 음성으로 전달력 있게 낭독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
습하고 교육해야 하는 까닭이다.

신자들이 주일미사 후 강론 내용을 되새기며 자신을 추스를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전례 효과는 없을 것이다. 스님들이 화두를 가지고 면벽참선하듯이 우리 신자
들도 매주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생활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일미사의 강론
을 통해 신자들이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묵상거리와 실천거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강론이 어디 있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ㆍ성인 미사에 따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론을 별도로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강론의 대상화ㆍ차별화ㆍ특수화가 감흥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때로는 강론 대신 독서와 복
음을 기반으로 한 성극이나 역할극을 만들어 공연하게 하거나, 독서나 복음과 관련
한 의미있는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경 내용을 체험화하고 생활화하여 삶 속의 말씀으로 내면화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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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론이 독서ㆍ복음과 관련 없이 사제 자신의 정치적 성향 내지 사적인 견

해를 드러내는 장으로 쓰이는 데 대한 반감이 크게 나타났다. 동일한 표현과 내용
이 거의 매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론,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은 어조와 내
용으로 이어지는 강론, 복음은 없고 예화만 잔뜩 늘어놓는 강론(102쪽) 등이 무성
의한 강론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었다. 신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강론, 복음 중심
의 강론이 아니라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강론’이 ‘사제의 정성스
런 전례 거행’과 더불어 감동적인 미사 전례 체험의 1위인 49.2%(103쪽)를 차지하
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전례주년의 흐름을 통하여 거룩
한 기록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들을 해설하는 강론은 전
례 자체의 한 부분으로서 크게 권장된다.’(전례헌장, 52항)는 가르침은 이에 시사하
는 바 크다. 

한편 사제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강론들이 인터넷과 방송에 올라오는 현실을 두
려워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본당 사제의 강론과 유명 사제 내지 목사의 강론이 비
교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움츠러드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상으로 보고 
듣는 강론이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며 듣는 강론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록 기교나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친밀하
고 친근한 본당 사제가 하는 강론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현실감 있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영상으로 접하는 세계적인 가수의 콘서트보다 직접 현장에서 
접하는 친근한 국내 가수의 콘서트에서 더 큰 감흥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본당 사제가 우월감이 아니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강론할 때, 나아가 그러한 
강론 내용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그의 삶과 일치할 때 신자들은 큰 감명을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성찬 전례 부분

(1) 주님의 기도와 평화의 인사
주님의 기도와 평화의 인사 중에 감동적인 미사 전례 체험을 한다는 응답이 

8.2%(103쪽)로 부활성야미사나 피정파견미사 때 느끼는 감동과 동일하다는 조사결
과는 매우 특이하다. 신자들이 특별한 미사 중에 특별한 감동을 받으리라는 점은 
예상하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연중 늘 있는 주일미사 때 그와 비슷한 강도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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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받는다는 것은 의외이다. 서품식이나 서품사제의 첫 미사, 수도원 미사, 떼제 
미사, 장례 미사, 소그룹 미사 중의 양형 영성체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놀랍다. 이는 곧 주일미사가 특별한 장치나 이벤트성 깜짝쇼를 하지 않고도 
주님의 기도와 평화의 인사 방식을 통해 새롭고 감명을 주는 미사, 다시 찾고 싶
은 설레는 잔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사제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로 하여금 두 손을 치켜들게 하
거나 옆에 있는 신자와 손을 잡게 함으로써 사제와 신자의 일치, 신자와 신자의 
일치, 나아가 신자와 그리스도의 일치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평화의 인사를 할 때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며 서로 손
을 맞잡게 하거나, 등을 두드리게 하거나, 포옹을 하게 함으로써 친교를 온 몸으로 
실천하고 느끼게 하는 한편, 공식적인 ‘평화를 빕니다’라는 익숙한 어구 대신 때로
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성인(성녀)되세요’ 등등의 말로써 새롭게 평화를 나
누고 느끼게 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해 볼 일이다. 어린이・청소년・청년미사처럼 
그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주 대상자만이라도 제대 주위에 모이게 하여 서로 
손을 맞잡고 주님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손인사법으로써 평화의 인
사를 나누게 하여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례 방식은 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력을 제고하며, 주
인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주일미사 참례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영성체
영성체는 미사의 핵심이다. ‘성체성사는 우리 신앙의 요약이고 집약’(『가톨릭 교

회 교리서』, 1327항)이며, ‘우리는 성찬례를 거행함으로써 이미 천상 전례와 결합
되며,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1코린 15,28)이 되실 그때의 영원한 생
명을 미리 맛보기’(『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6항) 때문이다.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로마 8,34)께서는 다양하게 교회에 현존하신다. 특별히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하
신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7항)는 가르침을 상기한다면, 영성체 시간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시간이다. 따라서 이때만큼은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가급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천천히 성체를 영하
게 해주어야 한다. 사제 또는 성체분배봉사자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빠른 걸음으
로 이동하거나, 줄 선 신자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거나, 앞 신자와 간격이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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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다른 줄에 서 있는 신자에게 빨리 오라고 손을 흔들어 재촉하는 모습은 
성체성사의 감동을 반감시키기에 충분하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므로 성체분배의 효율성보다는 
장엄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바로 그 순간의 감격이 신자들을 
신앙인답게 만들고,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례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될 것
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영성체를 할 수 없는 예비자나 죄 중에 있는 신
자들에게도 별도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사제가 성체를 분배
하는 동안 흔히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의미로 안수하는 행위
가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신자
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영성체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 축복을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축복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본당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신자 수가 적다면 양형 영
성체를 하게 함으로써 감격과 감동을 배가시킬 수 있다. 물론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경우(「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42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0조)
가 규정되어 있으나, 신자들이 대규모의 주일미사보다 소공동체 미사와 같은 특수
한 미사에서 감동을 더 크게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양형 영성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어쩌다 거양성체의 일부를 분배받은 신자의 경우, 일반적인 성체와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제라면 그 효과를 더욱 
실감할 것이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지만,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모든 신자들이 거양
성체와 같은 모양의 제병으로 영성체하기를 요구한 경우가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례상 큰 문제가 없다면, 교중미사 때마다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
도 대축일 교중미사 때만이라도 향을 사용하여 거룩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
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3. 주일미사의 외적 측면

1) 주중 전례교육
능동적인 미사 참례를 위한 노력으로 ‘전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3%(103-104쪽)로 ‘성가대의 활성화’와 ‘사제의 태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
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이 결과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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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받은 지 오래된 신자들도 미사 전례의 진행과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이는 미사통상문 없이도 주일미사를 아무 어려움 없이 참례하
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입으로만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들과 
마찬가지로 설 때 서고, 앉을 때 앉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고, 합송할 때 합
송하면 그것으로 주일미사 참례를 온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뜻
인 것이다. 설령 미사 중에 분심이 든다 하더라고 자신의 음성과 몸짓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신자들에게 묻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미사는 
주일이면 늘 하는 일이니 어렵거나 새로울 것도 없는, 형식적이고도 공식적인 ‘행
사’가 되고 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미사 전례가 몸에 배어있어 그런 점도 있지만, 실
상은 미사 전례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는 데에 기인하는 것
이라 보인다. 미사 통상문 중 십자가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사제가 읽고 기도하
는 부분으로 사제만 아는 사제의 고유 영역이므로 신자들은 이를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신자들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만 박자를 놓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제대로 응답하면 할 도리를 다했다
고 믿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입으로는 미사통상문을 청산유수와 같이 줄줄 외우며 
따라가지만, 머리로 깊이 생각하거나 가슴으로 진하게 느끼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러므로 기쁘고 가슴 벅차야 할 주일미사가 무미건조하고 의례적인 행사로 끝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지 주일미사에 대한 신자로서의 의무를 지켰다는 안도감
만 남을 뿐이다. 고해성사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무감각ㆍ무감동의 주일미사 참례
야말로 냉담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주일미사를 새롭게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미사의 시작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침예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
며, 그 각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방안이 있다. 사제의 입당과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독서와 화답송과 
부속가, 복음환호송과 복음, 강론, 신앙고백, 보편지향기도, 봉헌, 예물준비기도와 
예물기도, 감사송, 축성기원, 성찬제정과 축성문, 기념과 봉헌, 일치기원, 전구, 마
침 영광송, 주님의 기도, 평화예식, 빵 나눔,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전 기도, 영
성체, 감사침묵기도, 영성체후 기도, 강복, 파견 등으로 진행되는 전례의 의미를 구
체적으로 음미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신자들은 미사의 참뜻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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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한편, 신앙생활 안에서의 미사의 위상과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미지근
한 신자의 냉담을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주일미사 
때 신앙고백을 하며 늘 외우는 사도신경의 구절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믿음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신자들의 전례 교육과 관련하여 
‘영혼의 목자들은 부지런히 또 꾸준히 신자들의 전례 교육에 힘써, 그들의 연령, 
신분, 생활 방식, 종교적 교양의 정도에 따라, 내적 외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전례 헌장, 19항)는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
다.

다음으로 성인 신자들이 교중미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가 다른 어린
이・청소년・청년 미사를 자녀와 함께, 또는 부부가 같이 참례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한 미사는 대체로 그들의 수준과 기호에 맞춰 독특하게 진행되므로 그동안 교
중미사에 익숙해져서 감흥이 없던 전례가 낯설면서도 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때 
신자들은 자신이 미사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이자 주관자로
서의 위상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사를 거행할 때 온 회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
하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임무에 따라 전례 거행자(liturgus)가 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44항)는 가르침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
이 식구 수대로 뿔뿔이 흩어져 토요일과 일요일에 따로 미사를 드림으로써 가족애
ㆍ가족공동체ㆍ성가정의 이상과 유리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또래집단의 미사는 또래공동체의 개념을 강화시켜 단단한 유
대 속에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족공동체의 소통과 교감에 소홀할 수 있다는 약점도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
의 미사에 함께 참례한다든지, 혹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중미사에 온가족이 
함께 참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시도는 주일미사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한편, 위기의 가정공동체를 복원하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주일미사뿐만 아니라 소공동체 미사에 자주 참례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신자들은 특별한 미사 때 특별한 감흥을 느낀다(14쪽)고 토로하고 있
다. 부활성야 미사, 피정파견 미사, 사제서품 미사, 서품사제의 첫 미사, 수도원 미
사, 떼제 미사, 장례 미사, 소그룹 미사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구역미
사, 반 미사, 단체미사, 또는 가정 미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소규모 미사에서는 신자들이 국외자나 구경꾼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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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사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기도문 한 구절에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주일미사 
때 술술 넘어가던 미사통상문이 낯설게 느껴지고, 늘 입에 달고 다니던 기도문조차 
더듬거리게 되는 자신을 보며 미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우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미사 전 
주일미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체성사를 받기 위한 적절한 준비로 신자들

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한 공복재를 지켜야 한다. 몸가짐(행동, 복장)은 그리스도께
서 우리의 손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경과 정중함과 기쁨을 나타내야 한
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87항)는 가르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손님도 
그러할진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주일미사는 더 기쁜 
시간이 될 것이다. 배가 부르면 분심이 일게 마련이므로 공복재를 지켜 몸을 정결
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 또한 복장이나 행동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
므로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경거망동하지 않는 몸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본당 
사제는 그러한 준비야말로 ‘친교의 잔치’에 어울린다는 점을 신자들에게 늘 강조하
고 교육시켜야 한다. 주일미사 중에 만끽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평범하면서도 필수불가결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일미
사라는 특별한 상황에 곧바로 순응하고 몰입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제나 사목위원들이 입구에서 주일미사에 참례하러 오는 신자들을 영접해 준다
면 기분이 한층 좋아질 것이다. 아직도 성당이 낯설거나,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
나, 본당 내 활동을 하지 않는 신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럴 것이다. 반갑게 인사
하고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다면 성당은 더 이상 고립된 공간, 소외된 공간이 아
니다. 언제든 찾아와 용기와 힘을 얻고, 삶의 도리를 깨우치는 곳이 될 것이다. 평
소 주일미사 때 이런 감정을 느낀 신자가 냉담할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
다. 사제가 주일미사 전에 성체조배를 하거나 고해성사를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
지만, 그보다는 신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잘 모르는 신자들을 서로 인사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주일미사 전에 여유 있게 성당에 도착하여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는 것도 미
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좋은 방식이다.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음
으로써 미사에 좀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미사 중에 감동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읽기나 묵상은 주일미사가 지루하고 따분한 습관적・형식
적・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능동적・적극적・자기주도적인 시간이



- 83 -

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일미사 직전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성
가 연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신자 개개인이 자신을 추스르고 반추하는 시
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시간에 경건한 오르간 반주가 
수반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본당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카세트테이프나 CD로 
연주곡을 성전에 흐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가사가 있는 음악보다는 잔잔한 반주곡
으로 하면 신자들이 성경에 집중하고 묵상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한 신자들이 한 주일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효
과가 클 것이다. 

3) 미사 후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목회 임원이나 단체원이나 봉사자들은 많은 신

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와 친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미사 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특히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이나 새로 전입한 신자들, 그리고 본당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신자들이 그러하다. 반이나 구역에서, 또는 특정 단체에서 활동하기 애
매한 삼사십 대의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당의 어디엔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다고 
느끼는 신자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주일미사 후에 본당 어디에도 서 있
을 곳이 마땅치 않다. 간간이 봐서 얼굴은 알지만 정식으로 인사하지 않은 이들이
나 전혀 모르는 이들과 섞여있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주일미사를 드리면서 받았
던 감동이나 여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맛본 평화와 감사의 마음이 식어
버리는 한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교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러한 신자들에 대한 사소한 무관심과 무배려는 교회에 정을 들이고, 미사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게 하여 종국에는 소극적인 신자들을 냉담으로 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구역・지역별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실제로 충만한 친교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의 1위로 구역이나 반과 같
은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14.7%(105쪽)로 꼽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장・
구역장・지역장의 활약을 촉구해야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본당의 주일미사가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소공동체 교우들
과의 친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의 친교에 동참해야 한다. 주일미사가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 환담하다 그들끼리만 점심식사를 하러 가거나 그들만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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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면 주일미사가 지향하는 진정한 ‘친교의 잔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본당 차원에서 전 신자가 소통하고 교감하여 보다 크고 넓은 친교의 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당에서는 왜 주일미사가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아요?’라
는 개신교 신자들의 진지한 물음을 되새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재 본당의 주일미사에서 친교를 위해 시행되는 방안으로 ‘소공동체 활성화’는 
7.9%인데 반해, 미사 후 차 나눔이 39.5%, 미사 전후 인사와 안내가 14.5%, 월1
회 또는 2회 점심식사가 7.9%로 조사(104-105쪽)되었다. 별도의 친교 시간 없으며 
공동체 의식 없다는 아쉬움 섞인 답변도 6.6%나 되어 미사 후 친교를 위한 장치가 
유용하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사 후의 친교를 위해서는 우선 사목위
원이나 단체원이나 봉사자들이 낯선 신자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소개하는 적
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본당 사정에 따라 종류와 횟수를 달리 해야겠
지만, 주일미사 후에 전 신자가 반・구역・지역・단체를 나누지 않고 함께 차・
떡・국수・밥과 같은 음식을 나눈다면 ‘친교의 잔치’를 완성하는 데 효과가 클 것
이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본당의 마당을 개조하여 의자와 탁자와 파라솔을 놓았
더니 주일미사 후 신자들은 물론이고 인근의 비신자들까지 찾아와 환담하는 장소
가 되었고, 이후 비신자들이 입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례가 주목된다.  

4. 맺음말

한국 천주교회 신자의 주일미사 참례자 수가 22.7%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2011
년에서 2012년 1년 사이에 신자 수가 84,959명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크게 환호할 
일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신자가 462,401명이 증가한 반면, 377,442명이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감소한 인원 중에는 사망자가 25,313명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외한 35만여 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은 지엄하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80%에 
가까운 신자들이 주일미사를 궐할 정도로 냉담하거나 등을 돌리는 현실에서 선교
보다 더 시급한 일은 신앙이 식어가거나 교회를 등진 신자들의 회두가 아닐까 한
다.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주일미사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친교의 잔치’인 주일미사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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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진
지하고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교구와 본당 차원에서 이
러한 토론과 논의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의 목소리가 주일미사 때 특히 우렁차야 할 시점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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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교구별 토론결과 종합 보고서

2013. 9. 5.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Ⅰ. 토론 개요

Ⅱ. 주제별 토론 분석 결과 

제1장  주일 미사 준비에서 사제와 신자의 노력 
제2장  전례 교육 
제3장  본당 전례위원회의 운영
제4장  성경 봉독과 사제 강론
제5장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 참여
제6장  성찬례와 친교의 공동체 실현

Ⅲ. 토론 결과 요약

Ⅵ. 첨부 
1.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토론 자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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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론 개요

1. 토론 목적
    
‘신앙의 해’를 맞아 교회 활동의 정점이며 원천인(전례헌장, 10항) 미사 전례와 

관련해서 필요한 쇄신 작업, 곧 오늘날 주일 미사 전례 거행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개별적 교회적 노력이 필요한지 일선 사목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교회의 
차원의 공동 사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공문 ‘중협주: 제2013-123호’ 참조).

2. 토론 기본 설계

1) 토론 요청 기간:  2013년 2월 26일(화) ~ 7월 5일(금) 
2) 토론 요청 대상: 전국 16개 교구
3) 토론 방법: 교구 자율적으로 결정
4) 자료 수집 도구: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작성 토론 자료(첨부) 

3. 토론 자료 구성 및 내용

1) 사제의 역할과 전례 분위기(3문항) - 사제로서 미사 준비 관련, 평신도로서 
미사 준비 관련, 기타 의견

2) 전례 교육(4문항) - 현 본당의 전례 교육 실시 여부, 전례 교육 내용과 기회, 
교구나 지구(대리구)의 전례 교육 내용과 교육 이수자의 본당 내 역할, 기타 의견  

3) 본당 전례위원회 운영(3문항) - 본당 전례위원회(또는 전례분과) 설치 여부, 
풍요로운 미사전례를 위한 전례위원회 운용 방안, 기타 의견   

4) 성경 봉독과 사제의 강론(4문항) - 신자로서 미사 참례 전 성경 봉독 여부, 
사제로서 주일 미사 강론 준비(방법, 어려움, 피드백 여부), 풍요로운 말씀 전례를 
위한 본당의 준비, 기타 의견 

5) 신자들의 능동적 미사 참여(3문항) - 감동적 미사 전례(체험 여부, 미사 종류, 
감동 원인), 능동적 미사 참례 촉진을 위한 미사 내 변화 방향, 기타 의견 

6) 성찬례와 친교의 공동체 실현(3문항) - 주일 미사 전후 친교 기회 여부, 친교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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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론자 신원 토론 현황 비고 

서울
사제, 수도자, 평
신도

공항동 본당 토론(75명 신자 참석), 신내동 
본당 설문조사 결과(396명)

춘천 사제 사제성화의 날, 지역별 사제모임에서 토론 

대전 사제 사제연수 기간(6월 17-21일)에 실시

수원
사제, 수도자, 평
신도 토론회(6.20)를 구성하여 진행. 총 50명 참석

원주
사제, 수도자, 평
신도

교구 사제모임, 교구 수녀연합회, 교구 평협 
모임에서 토론 

대구 사제 5개 대리구별 사제모임에서 토론

청주 사제 교구 사제모임에서 125명의 사제들이 토론

마산
사제, 수도자, 평
신도 4개 지구별 사목협의회에서 토론 

안동 사제, 평신도 교구 사제모임과 평협 모임에서 각각 토론 

전주
사제, 수도자, 평
신도

9개 지구회의, 교구 수녀연합회, 교구 사목평
의회에서 토론 

4. 토론 결과 접수 현황 
서울, 춘천, 대전, 수원, 원주, 대구, 청주, 마산, 안동, 전주, 제주, 군종 교구 등 

전국 12개 교구 

5. 교구별 토론 방식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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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제 4개 지구별 토론

군종 사제 육해공 각 군별로 사제 토론 

6. 입력 및 통계 산출
교구별 토론 결과는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여 입력, 범주화, 통계 결과 

처리

7. 토론 결과 정리 및 분석 방법
이번 교구별 토론 결과들은 토론 참여자의 구성, 토론 방식, 결과 종합 방식 등

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나름의 원칙 아래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1) 신원별 이해를 전제로 하는 토론1과 토론4를 제외하고는, 내용상 이를 구분
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신원에 따른 결과 정리는 하지 않았으며, 교구에 따른 분석
도 시도하지 않았다.    

2) 토론 결과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의견들을 주장할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종합될 수 있는, 곧 각 문장 단위가 갖는 비중이 서로 다
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결과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토론자들의 ‘의견’을 중심
으로 정리한 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로 정하였다. 

3) 먼저 주제별로 주어진 다양한 ‘문장’을 하나의 ‘의견’ 단위로 단순화하여 정리
하였다. 이 때 만일 한 문장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으로 세분
화하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의견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곧 
여기서 빈도수는 해당 의견을 주장한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의견들의 수’이다. 
또한 아래 표들에서 제시되는 백분율은 관련 주제들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의견들
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4) 그러므로 아래 교구별 토론결과에 대한 통계와 분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한 의견 조사 방식과는 상이한 것으로 몇 명의 사람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가 아니라, 어떤 의견들이 어떤 빈도를 이루고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임을 전제한
다. 이런 분석 방식은 자체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정리하고 분석한 
주체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범주 설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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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감안하면서 주로 어떤 범주의 의견들이 각 주제별 토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하여 토론자들이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필요성들
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Ⅱ. 주제별 토론 분석 결과 

제1장 주일 미사 준비에서 사제와 신자의 노력 

1. [사제] 현재 실천하고 있는 개인적 노력

<표 1> 현재 실천하는 사제의 개인적 노력 

빈도(건) 백분율(%)
전반적인 전례 교육 22 27.5
다양한 방법의 전례 활성화 노력 19 23.8
미사 전 환영 인사, 고해성사, 성체조배 15 18.8
강론 준비 12 15.0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전례 거행 8 10.0
기타 4 5.0

합 계 80 100.0

주일 미사 준비와 관련해서 사제로서 어떤 개인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사제들은 본당 전례위원회나 전례 분과, 또는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례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본당 사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전례 봉사자
에 대한 교육은 그 봉사의 효력이 본당 내의 전 신자들에게 미치게 됨을 주지시키
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전 신자 대상으로는 미사의 역사와 각 부분의 의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답변이 많은 것은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것이었
다. 봉헌 시간에 구역별 가족별로 봉헌할 수 있게 하였고, 마지막 주 교중미사는 
가정주일로 하여 봉헌 기도문 합송을 하고, 평화의 인사를 매번 다른 방법으로 실
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미사 전 1시간~30분 전에는 성전 앞에서 참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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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오는 신자들을 환영하거나 고해성사를 주고, 성체조배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
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미사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강론 준비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미사를 주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
었다. 경문을 최대한 또박또박 읽으면서도 적당한 속도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
답이었다.  

2. [사제] 향후 전례 활성화를 위해 기울여야 할 사제의 노력 

<표 2> 전례 활성화를 위한 사제의 노력 

빈도(건) 백분율(%)
정성스럽고 경건한 전례 거행 노력 19 25.0
전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제의 노력 15 19.7
전례 환경 조성과 어려움들 10 13.2
미사 경본 규정 준수와 전례 통일성 제고 9 11.8
강론 준비 철저 6 7.9
사제 전례교육 필요 6 7.9
미사 시간과 대수 조절 필요 5 6.6
성가 활성화 노력 4 5.3
편의주의 지양 2 2.6

합 계 76 100.0

앞으로 전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많은 사제
들이 정성스럽고 경건하고 장엄한 전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사제들이 주일 미사에서 신자들을 향해 야단치거나 화내기보다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전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당과 제대 조명, 음향시설, 성당 내부 구조 등과 같은 
외적 환경뿐 아니라 전례에 필요한 각종 기기와 인적 자원, 고유한 프로그램 확보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사제들이 전례를 일부 자의
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규정은 반드
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전례의 통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강론 준비에 좀 더 마음과 정성을 들여 성실하게 임하며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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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집전되기 위해서 교구 사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례 교육과 연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는 「미사 경본 총지침」
에 대한 해설과 현대 신학 안에서 미사가 어떻게 봉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
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구 사제연수 때 지침서에 따른 미사 연습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사 시간을 지나치게 끌지 않게 하고, 미사 대수와 미사와 미사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례 음악과 성가대 활성화를 통해 미사 
분위기를 장엄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신자] 현재 실천하고 있는 개인적 노력 

<표 3> 현재 실천하는 신자의 개인적 노력 

빈도(건) 백분율(%)
미사 전 복음 봉독과 묵상 13 52.0
몸과 마음의 준비, 공복재, 성체조배 6 24.0
미사 10-30분 전 성전 도착 4 16.0
기타 2 8.0

합 계 25 100.0

이와 관련한 의견 건수는 많지 않았다.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봉독하
고 묵상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깨끗한 옷
을 신경 써서 입고, 봉헌금을 준비하며, 당일 본당 행사를 확인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공복재와 성체조배를 한다는 의견과 미사 10분 전에 
도착해서 묵상을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4. [신자] 주일 미사 활성화를 위해 사제들이 해야 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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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제들이 해야 할 노력 

빈도(건) 백분율(%)
신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강론 준비 12 24.0
경건하고 정성스런 미사 주례 11 22.0
미사 전 기도하고, 고해성사 주는 사제 7 14.0
전례 분위기 유지 7 14.0
신자들의 전례 교육 4 8.0
전례의 통일성 제고 3 6.0
본당 공동체를 위한 친교 노력 3 6.0
기타 3 6.0

합 계 50 100.0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해서 사제들이 해야 할 노력 가운데 신자들은 마음에 와 
닿는 강론, 복음 중심의 강론을 원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미사 전례에 
집중하여 정성을 다하는 사제, 미사 때 신자들을 야단치지 않는 사제에 대한 기대
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서 미사 전에 일찍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고해성
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여러 가지 전례 외적 환경
으로부터 전례 분위기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고, 주례 사제마다 달라지는 전례 방
식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신자들의 전례 교육을 주문했다. 

5. [신자] 주일 미사 활성화를 위해 전례 봉사자의 노력 

<표 5> 전례 봉사자의 역할 

빈도(건) 백분율(%)
전례 봉사자로서 사전 준비 철저 12 52.2
전례 봉사 교육과 자격 필요 6 26.1
전례 봉사는 회중의 능동적 전례참여를 이끌어야 4 17.4
기타 1 4.3

23 100.0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해 전례 봉사자가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하느냐는 질
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되었고, 이어서 전
례 봉사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 하나의 의견은 봉사자
가, 특히 해설자 등이 자기 역할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신자들의 능동적 전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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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전례 봉사자의 폭을 넓힘으로
써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6. [신자] 주일 미사 활성화를 위해 신자들의 노력 

<표 6> 신자들의 노력 

빈도(건) 백분율(%)
몸과 마음으로 하는 온전한 미사 준비 12 37.5
미사 전 성경 봉독 9 28.1
미사 중 전례 분위기 유지 노력 8 25.0
기타 3 9.4

합 계 32 100.0

미사 활성화를 위해 신자들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신자들
은 내적인 마음가짐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집에서부터 공복재를 지키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최소한 30분 전에 성
당에 도착하는 것 등이다. 이어서 미사 전에 성경 봉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고, 미사 중에는 전례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의견 등이었다. 

제2장 전례 교육  

1. 본당 전례 교육 실시 여부  

<표 7> 본당 전례 교육 실시 여부 

빈도(건) 백분율(%)
하고 있다 37 92.5
하고 있지 않다 3 7.5

합 계 40 100.0  

현재 본당에서 전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다.’는 의견은 37
건,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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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당 전례 교육 시기와 내용  

<표 8> 본당 전례 교육 시기와 횟수, 교육 시간 

빈도(건) 백분율(%)
특별 전례시기 8 29.6
연 1-2회 6 22.2
월 1회 5 18.5
주일 미사 중 교육 시간: 미사 전, 강론, 공지사항 등 8 29.6

합 계 27 100.0

(▸ 매체: 주보 게재 3건 ▸ 교재: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른 교육 3건) 

본당 전례 교육은 주로 특별한 전례시기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거나, 그 대상도 
전례위원회나 전례분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론과 공지사항 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주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답변되었다.   

3. 교구와 지구(대리구)의 전례 교육

<표 9> 교구와 지구(대리구) 전례 교육

빈도(건) 백분율(%)
교구, 대리구에서 전례 교육 실시 4 28.6
교구, 대리구의 본당 파견 교육 필요 4 28.6
교구 전례교육 이수자들은 본당에서 봉사 4 28.6
인적 물적 자원 부족 2 14.3

합 계 14 100.0

교구나 지구에서 실시하는 전례 교육에 대한 신자들의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구로 불러서 하는 교육보다 강사를 본당으로 파견해
서 실시하는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구 주보를 이용하여 전례 교
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으로는 「미사 경본 총지침」을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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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례 교육 활성화 방안 

<표 10> 전례 교육 활성화 방안 

빈도(건) 백분율(%)
교구나 지구 차원 교육 필요 7 20.0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전례의 내적 의미에 주력 6 17.1
통일된 전례 교육 필요 5 14.3
본당 전례 교육 필요 4 11.4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 3 8.6
전 신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야 3 8.6
평화방송이나 주보를 이용한 교육 2 5.7
기타 5 14.3

합 계 35 100.0

본당에서 여러 여건상 해줄 수 없는 교육을 교구나 지구(대리구)에서 담당할 필
요가 있으며, 이때 전례 교육의 내용으로는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것보다 전례의 내
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사제마다 전례 
집전 방식이나 교육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럽기에 통일된 전례 교육 지침 등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봉사자들만이 아니라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본당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3장 본당 전례위원회의 운영  

1. 본당 전례위원회(또는 전례분과) 운영 실태

<표 11> 전례위원회 운영 실태

빈도(건) 백분율(%)
월 1회 모임 9 39.1
운영 잘 되고 있다. 5 21.7
운영 잘 되고 있지 않다. 5 21.7
대축일 전 전례 교육 실시 2 8.7
구역 반 소공동체 중심의 전례 봉사 2 8.7

합 계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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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에 전례분과가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다만 군종교구는 교구 특성
상 전례분과 설치나 운영이 쉽지 않아서 소수 본당만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모
임은 보통 월 1회나 격월로 있고, 특별한 시기나 대축일에는 준비를 위한 교육이 
있었다. 전례분과 모임은 잘 되고 있지 못하다가 잘 되고 있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답변되었다. 곧 월 1회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해설자, 독서자 등 부문
별 전례 봉사자 배정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아울러 구역 반 소
공동체에 돌아가면서 본당 전례 봉사를 맡겼더니 전례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의견
도 있었다.   

2. 풍요로운 미사 전례를 위한 전례위원회 운용 방안 

<표 12> 전례위원회 운용 방안

빈도(건) 백분율(%)
전례교육, 피정, 연수 필요 14 34.1
사제와 수도자의 관심과 참여 필요 6 14.6
전례위원회의 정기적 모임 필요 6 14.6
교구 차원의 교육이 필요 4 9.8
본당 사제에 의한 교육 3 7.3
전 신자 교육 필요 3 7.3
전례 관련 봉사자(반주자, 성가대)의 유급화 2 4.9
기타 3 7.3

합 계 41 100.0

대부분의 의견이 현재의 전례위원회(또는 전례분과)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또 교구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특히 본당 사제의 관심과 참
여, 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전례위원회 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 
또는 전례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4장 성경 봉독과 사제 강론 

1. [신자] 주일 미사 참례 전 성경 봉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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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일 미사 참례 전 성경 봉독 여부 

빈도(건) 백분율(%)
성경 봉독하지 않고 미사 참석한다 8 61.5
성경 봉독하고 미사 참석한다 5 38.5

합 계 13 100.0

이번 토론 결과의 다른 곳을 보더라도 신자들의 미사 전 성경 봉독율은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주 미미한 건수이지만 여기서도 봉독하지 않고 주일 
미사에 참석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참고로 서울대교구 신내동 본당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사 전 성경 봉독하는 경우는 47% 가량이라고 하였다. 또 집에서 
봉독하는 경우는 10% 이내이지만 성당에서 미사 전에 30% 정도가 봉독한다고 하
였다. 너무 늦게 성당에 도착해서 성경을 미리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주중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주일 복음을 미리 읽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사제] 강론 준비 

<표 14> 강론 준비  

빈도(건) 백분율(%)
참고자료 이용 9 47.4
준비 기간 4 21.1
전달 매체 3 15.8
상황과 대상을 고려한 준비 3 15.8

합 계 19 100.0

대부분의 사제들이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강론 작성의 
원칙으로는 주일 독서와 복음을 충분히 읽고 성경 주석과 개인 묵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강론에 참고하는 자료로는 「주석 성경」과 성무일도 독서기
도, 교부들의 말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예화집, 다른 사제의 강론집 등을 이용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론 준비 기간으로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하
루 전에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반드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파
워포인트나 동영상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어린이, 청소
년, 성인)과 본당 상황(도시, 농촌, 공단)에 따른 강론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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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론 준비의 어려움  

<표 15> 강론 준비의 어려움  

빈도(건) 백분율(%)
어렵다 13 92.9
어렵지 않다 1 7.1

합 계 14 100.0

강론은 늘, 그리고 할수록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려움의 이유로는 강론 소
재의 고갈, 판에 박힌 형식적인 내용과 반복의 우려, 바쁜 일정, 다양한 매체 사용
의 부담감, 신자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준비, 유명 강론과의 비교 등이 제기되
었다. 

4. 강론에 대한 의견 수렴   

<표 16> 강론 피드백 여부  

빈도(건) 백분율(%)
받고 있다. 4 50.0
받고 있지 않다 4 50.0

합 계 8 100.0

강론 후 이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듣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받고 있다’
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반반이었다. 제시된 의견들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현재 
사제들이 자신의 강론에 대한 피드백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피드백을 받을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받
고 있다는 응답에는 신자들의 일반적 반응과 개인적 의견 전달이 있었다.

5. 풍요로운 말씀 전례를 위해 필요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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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말씀 전례를 위해 필요한 준비   

빈도(건) 백분율(%)
미사 전 신자들의 독서와 복음 봉독 37 54.4
복음에 충실하고 준비된 사제의 강론 31 45.6

합 계 68 100.0

풍요로운 말씀 전례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 이와 함께 말씀 전례를 위한 핵심적인 두 요소, 곧 말씀 선포를 위한 사제의 
강론과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신자들의 준비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리하여 집
에서 미리 성경을 봉독해 오지 않은 신자들을 위해 미사 전에 공동체가 함께 봉독
하는 시간을 갖는 본당들도 있었다. 주중에 소공동체 모임이나 각종 신심단체 모임 
등에서 주일 복음을 미리 읽고 묵상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제의 강론에 대해서는 복음을 더욱 잘 알아듣도록 하려면 강론 안에서 회중에
게 맞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과 전달매체
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동일한 표현과 내용이 거의 매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론,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은 어조와 내용으로 이어지
는 강론, 복음은 없고 예화만 잔뜩 늘어놓는 강론 등은 대표적인 무성의한 강론으
로서 사제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강론 이전에 사제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솔선수
범하고 존재 자체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 스스로 체험한 말씀을 강론에서 
보여주어야 그 강론이 힘을 얻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5장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 참여 

1. 감동적인 미사 전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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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감동적인 미사 전례 체험 

빈도(건) 백분율(%)
사제의 정성스런 전례 거행과 살아있는 강론  30 49.2
부활 성야미사 5 8.2
피정 파견 미사 5 8.2
평화의 인사, 주님의 기도 중 5 8.2
서품식, 서품 첫 미사 4 6.6
수도원 미사 3 4.9
떼제 미사 3 4.9
대축일 미사 2 3.3
장례 미사 2 3.3
소그룹 미사 중 양형영성체 2 3.3

합 계 61 100.0

교회 구성원들의 감동적인 미사 전례 체험에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례 사제의 정성스런 전례 거행과 신자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강론이 있는 
미사였다. 그밖에 평화의 인사, 주님의 기도 등 미사의 특정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
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밖에 다른 체험의 예들로는 일반적인 본당 주일 미사가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행해지는 미사라든가 수도원 등 본당이 아닌 곳에서 행해진 
미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2. 능동적인 미사 참례를 위한 노력 
<표 19> 능동적인 미사 참례를 위한 노력 

빈도(건) 백분율(%)
회중이 부르는 성가와 성가대의 활성화 32 21.9
미사 전례 거행하는 사제의 태도와 강론 21 14.4
전례교육 강화 19 13.0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전례의 다양화 19 13.0
미사 전 성경 봉독 등의 미사 준비 16 11.0
노약자, 그리고 대상과 상황을 배려하는 전례 14 9.6
많은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촉진하는 전례 봉사 12 8.2
전례 분위기 유지 4 2.7
소공동체와 소그룹 중심 미사 활성화 3 2.1
미사 시간 너무 길지 않게 2 1.4
미사 후의 친교 노력 2 1.4
전례 토착화, 전례 통일 2 1.4

합 계 1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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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미사 참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성가의 활성화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준비된 성가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가대가 일반 회중이 부르는 성가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서 
전례를 거행하는 사제의 태도와 강론, 전례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환시키는 전례 
교육에 대한 필요성, 신자들의 능동적 전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미사 경문 
안에서 변경 가능한 부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참회예절, 봉헌, 보편지향기도, 평화의 인사 등이 많이 거론되었다. 그밖
에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어린이 미사의 변화, 장애인과 노인을 배려
하는 미사, 단지 몇몇 전례 봉사자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을 능동
적으로 전례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의 전례 봉사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제6장 성찬례와 친교의 공동체 실현 

1. 주일 미사 전후의 친교 나눔 

<표 20> 주일 미사에서의 친교 나눔 

빈도(건) 백분율(%)
미사 후 차 나눔 30 39.5
미사 전후 인사와 안내 11 14.5
구역 반 소공동체 활성화 6 7.9
월1회 또는 2회 점심 식사 6 7.9
별도의 친교 시간 없으며 공동체 의식 없다 5 6.6
대축일 뒤 점심 식사 4 5.3
매월 가정 미사 4 5.3
동호회 3 3.9
만남 장소 제공 2 2.6
전입신자 환영, 축일자 축하 인사 2 2.6
가정 방문, 전화 2 2.6
연도 1 1.3

합 계 76 100.0

  

  

제시된 의견들 가운데 많은 본당에서 환대와 친교를 나누는 기회가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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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사 후에 다과를 나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어서 미사 전에 사제
와 사목위원들, 봉사자들의 환대와 미사 안내가 있고, 이어서 구역 반 소공동체 안
에서 친교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월 1회 정도 본당 전 신자 대상의 점심 식사가 
있다고 하였다. 전입신자, 영세자, 축일자 축하와 환영 인사가 있고, 동호회 활동들
을 하고, 장례가 있는 교우에게 연도를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사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신자들이 더 많았고, 공동체 의식이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2. 충만한 친교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 

<표 21> 친교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 

빈도(건) 백분율(%)
구역 반 소공동체 활성화 17 14.7
미사 전후 인사와 안내 14 12.1
음악회,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강화 12 10.3
친교의 장소와 기회 제공 11 9.5
친교를 위한 사제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 9 7.8
영적 독서 모임, 재교육, 피정, 성지순례 필요 9 7.8
친교 증진 프로그램 필요 8 6.9
전입신자 환영, 축일자 축하 인사 8 6.9
미사 후 차 나눔 8 6.9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5 4.3
잘 모르는 교우들을 위해 명찰착용 4 3.4
선교활동이나 가난한 사람 위한 활동 확대 3 2.6
신자들간 물질적 격차, 파벌 해소 3 2.6
봉사자의 역할, 봉사자도 기쁜 나눔 필요 3 2.6
대축일 뒤 점심 식사 2 1.7

합 계 116 100.0

본당이 충만한 친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에 대한 질문에 
구역 반 소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미사 
전후 신자 상호간 인사하기, 동호회 활성화와 음악회 체육회 개최하기, 친교의 공
간과 시간 더 많이 제공하기 등을 이야기했고, 본당 친교를 위한 사제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벤트 위주보다 선교활동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확대, 본당 내 신자들 간 계층적 위화감 해소 등을 주장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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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론 결과 요약  

이번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에 대한 토론은 그 범위에서 전국적인 차원이었고, 
토론 당사자도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 미사 전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교구별 토론 결과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을 요약하고, 
교구별 토론 가운데 제기된 이른바 ‘전례 활성화’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 제기하고, 
향후 논의 수렴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1. 사제의 정성스런 전례 거행과 살아있는 강론 

먼저, 이번 토론 결과를 통해 미사의 준비와 거행에서 사제들에게 가장 많이 요
구되고 있는 것은 경건하고 정성스런 전례 거행과 회중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살아
있는 강론 준비라는 점이었다. 신자들은 물론이고 사제들도 가장 감동적인 미사 체
험에서 그 이유로 든 것도 바로 이것이었는데, 미사 전례의 분위기에 사제의 태도
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사 경본 총지침」 역시 “그러
므로 사제가 성찬례를 거행할 때에는 하느님과 백성에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봉사
해야 한다. 또 자기 태도와 동작을 보이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여 신자들에게 그리
스도의 생생한 현존이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93항)고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사
제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전례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강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제들은 강론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어
려우며, 신자들로부터 여하한 피드백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제들은 강론 준비의 어려움으로 강론 소재의 고갈, 판에 박힌 형식적인 내용과 
반복의 우려, 바쁜 일정, 다양한 매체 사용의 부담감, 신자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준비 등을 꼽았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말하는 무성의한 강론 사례와도 일치하
고 있다. 그런데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말하고 있는 좋은 강론의 조건은 어떤 예
화나 이벤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 중심의 강론이었다. 스스로 체험
한 말씀을 보여 주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자신의 존재 자체로 살아내
는 사제의 강론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주일 독서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해석, 강론 참고자료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제 연구 모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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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구나 지구(대리구) 차원에서도 각종 연수나 참고 자료 제공을 통해서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신자들의 미사 준비와 전례 교육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48항은 신자들이 미사에서 마치 국외자나 구경
꾼처럼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오늘 한국
교회의 주일 미사에서 신자들은 더욱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신자들이 힘차게 성가를 부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시사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토론 결과에서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던 것은 신자들의 미사 전 준비와 관련된 것이었다. 곧 신자
들 스스로가 미사에 참여하기 전부터 능동적 미사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복재로 대표되는 몸과 마음의 온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최소한 주일의 독서와 복음은 읽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준비 없는 참
여는 마치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온전한 결실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단지 연극이나 음악회의 청중처럼 사제의 훌륭한 주례와 강론을 단지 참관하고 감
상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 전례 교육의 필
요성이었다. 이 전례 교육의 내용으로는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것보다 전례의 내적
인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미사 경본 총지침」 
등에 따른 통일된 교육 지침이 필요하며, 전례 봉사자들만이 아니라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본당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전례 활성화’ 개념에 대한 전례 신학적 검토 필요 

이번 토론 결과에서 몇몇 토론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과연 ‘전례 활성화’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소에서 작성한 토론 자료에서도 
이미 사용된 말이지만, 우리는 어떤 미사 전례의, 어떤 부분, 어떤 차원과 상태를 
두고 과연 ‘활성화된 전례’라고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다음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곧 신자들의 ‘능동적 미사 참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자들이 전례의 
모든 부분에 가능하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미사에서는 매번 
‘정서적 감동’을 느껴야만 올바른 전례적 참여를 한 것인가? 본당 내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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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친목 활동이 과연 ‘교회적 친교’, 곧 전례 공동체인 교회
로서의 친교와 동일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토론 참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례 신학적 해명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선 
사목현장의 현실 안에서는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다고 보인다. 그리
하여 가급적이면 미사를 좀 더 화려하고 정서적인 감동을 추구하고, 신자들이 더 
많이 전례적 역할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활성화된 전례라는 인식이 퍼져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모호한 개념들을 신학적으로 올바로 규명함으로써 미사 전례
와 사목 현장 안에서 올바른 전례 교육과 사목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향후 논의 수렴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는 이번 교구별 토론 결과를 정리 분석한 뒤 
주교회의의 요청(공문 ‘중협주 제2013-36호’ 참조)에 따라 금년 11월 8일(금)에 이 
‘종합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복음화’의 관점에서 이를 전망하는 세미나
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이번 토론 결과와 이 보고서에 대한 전례 신학적 
성찰과 동시에 사제, 수도자, 평신도로 대표되는 교구 내 신원들의 관점을 수렴할 
것이며, 이 세미나의 최종 결과는 향후 주교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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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한 토론 자료

2013년 2월 12일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작성 

◽토론을 위한 배경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는 2012년 11월 16일 “전례의 활성화를 통
한 냉담 교우 예방”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냉담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사제의 전례 거행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전례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
들이고 참여를 일상화할 수 있을지 사례 중심적으로 접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주교연수에서도 미사 전례 활성화를 통한 신앙생활의 쇄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신앙의 해’를 맞아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
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전례’(전례헌장, 10항), 
특히 성찬례가 신앙의 경축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믿음의 문」, 9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앙의 해 공지를 통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신앙의 신비와 새
로운 복음화의 원천인 성찬례 안에서 교회의 신앙이 선포되고 기념되고 강화되기
에 모든 신자는 주님의 참다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찬례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
로, 또 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받는다고 하였습니다(공지 IV.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의안집이 진단한 대로 오늘날 
전례 거행은 형식화되고, 예식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반복되며, 깊은 영적 체험이 
부족하여,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대신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의안집, 69항 참조). 과연 오늘날 미사 전례가 이렇게 형식화되는 이유는 무엇이
며, 이런 전례 거행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서 이야기한 전례헌장의 언명(言明)을 우
리 교회 구성원이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별적 교회적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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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사제의 역할과 전례 분위기  

미사의 준비와 거행에서 사제의 태도와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대부분의 전례는 사제의 노선과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제
가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전례 봉사자들과 신자들을 교
육하고 배려하는지에 따라 공동체의 미사 전례는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특히, 미사 전례의 분위기에서 주례 사제의 태도는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해 「미사 경본 총지침」은 “그러므로 사제가 성찬례를 거행할 때에는 하느
님과 백성에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한다. 또 자기 태도와 동작을 보이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이 스며들게 하여야 한
다.”(93항)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지 않는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집전되도
록 하며, 참석한 교우들에 대한 환영과 위로와 격려가 전체 전례 분위기 안에서 
느껴지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토론을 위한 질문】
◾ (사제로서) 주일 미사 준비와 관련해서 어떤 개인적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또 전례 봉사자들과 신자들에게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신자로서) 주일 미사 준비와 관련해서 어떤 개인적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또 미사 전례 활성화를 위해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주례 사제, 전례 봉사자들과 
신자들 모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토론 2] 전례 교육 

신자들이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사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전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영혼의 목자들은 부지런
히 또 꾸준히 신자들의 전례 교육에 힘써, 그들의 연령, 신분, 생활 방식, 종교적 
교양의 정도에 따라, 내적 외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목자들은 하느님 신비의 충실한 분배자로서 주요 임무의 하나를 완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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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자들은 이러한 일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모범으로도 자기 양 떼를 이끌어야 
한다.”(전례헌장, 19항)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목자는 지속적으로 일반 신자들에 대한 전례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전례 봉사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이 교육을 총괄하는 
전례 담당자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전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논의해 주십시오. 

【토론을 위한 질문】
◾ 현재 본당에서 전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본당 전례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기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

까? 
◾ 교구나 지구(대리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례 교육은 어떤 것이고, 교육 이

수자들은 본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토론 3] 본당 전례위원회의 운영 
 
미사가 형식화되고 예식들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일차적으로 미사 

전례 거행의 준비가 충실하지 못함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전례를 주관하는 주
례 사제나 참례하는 신자들의 준비 소홀은 풍요로운 미사 전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일 것입니다.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전례헌장, 30.124항)를 촉진하
고, “신자들이 천상은총을 충만히 받도록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전례에 참여”(「한
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0조 1항)하게 하려면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례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본당에서는 전례 분과 또는 전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
다. 전례위원회에서는 주로 주일 미사 전례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례 봉사자들의 역할 분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본당 전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논의해 주십시오. 

【토론을 위한 질문】
◾ 본당에서 전례위원회(또는 전례분과)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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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로운 미사 전례를 위해서 전례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토론 4] 성경 봉독과 사제의 강론 

풍요로운 미사 전례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준비입
니다. 그런데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신자들은 주일 미사 참례 자체에만 의의를 
둘 뿐 그에 합당한 준비, 특히 주일 독서와 복음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못
한 채 미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사 경본 총지
침」은 “교회 안에서 성경이 봉독될 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전례
의 중요한 요소인 하느님 말씀을 봉독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29
항)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목자들은 적어도 주일의 성경 말씀은 미리 
읽어오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성경 봉독은 사제의 강론으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사 경본 
총지침」은 “성경 봉독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
므로 누구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전례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살
아 있는 풀이인 강론으로 말씀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여 더 큰 효과를 얻게 해야 
한다.”(29항)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설교의 직무는 가장 
충실하고 바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는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전례헌장, 35항)라고 가르칩니다. 강론은 바로 말씀(독서와 복
음)을 해설하고 또 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곧 사제에 의
해 재해석된 성경 말씀이 신자들의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강론의 역
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강론 시간, 효율적인 강론 도구들이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의 말씀에 대한 준비와 생활화, 그리고 사제들의 더욱 효과적인 주일 강
론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논의해 주십시오.

【토론을 위한 질문】
◾ (신자로서) 주일 미사 참례 전에 성경 봉독을 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계십니



- 113 -

까?
◾ (사제로서) 주일 미사 강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론을 준비하고 행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강론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계십니
까? 

◾ 풍요로운 말씀 전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당 전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토론 5]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 참여

오늘날 신자들은 소수의 전례 봉사자를 제외하고는 주일의 미사 전례에 지나치
게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
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
여 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
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전례헌장, 
48항)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례 봉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말 없는 구경꾼처럼’ 있지 않
고 지난 한 주일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
는 주일 전례 미사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구체적 노력들이 필요한지 논의해 주십
시오.  

【토론을 위한 질문】
◾ 진정으로 감동적인 미사 전례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미

사였고, 그 감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 참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요?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토론 6] 성찬례와 친교의 공동체 실현 

오늘날 인구 유동성의 증가와 익명화 등의 도시화 경향과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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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의 신자 수 증가는 친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적 실존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교회의 현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요청, 곧 “성찬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실제로 주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 사이에 친교를 이루도
록 들어 높여진다.”(교회헌장, 7항)는 가르침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 미사에만 참석 하고 바로 집으로 돌
아가는 신자가 대다수인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미사 전례를 통해 참된 공동
체적 친교를 나누기란 무척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공동체 사목이 제기하는 
문제의식 또한 여기서 출발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본당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일요일에 주님의 날을 지내고 주님의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만큼 중요하
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주님의 날」, 35항)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찬례야말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태어나게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듯이 “빵
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1코린 10,17)이며, “서로서로 지체가”
(로마 12,5) 되는 현실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구체적 노력들이 필요한지 논의해 
주십시오. 

 
【토론을 위한 질문】
◾ 본당에서 주일 미사를 전후로 해서 서로 환대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나 

기회가 있습니까? 
◾ 본당이 좀 더 충만한 친교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

하다고 보십니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